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악보다 나은 악이 바로 차악(

次惡, Lesser Evil)이다.

최근 퓨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는 ‘2016 

대선에서의 차악적인 요소를 입증한다

(Evangelicals Rally to Trump, Religious 

‘Nones’ Back Clinton). 백인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유권자 중에서 무려 78%가 트럼

프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그

야말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퓨리서치

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좋

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투표하는 것’이

라는 이야기다.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절반이 넘는 

55%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 대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5%가 트럼

프에게 표를 주는 결정이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에게 표는 

주되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표심은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찍겠

다고 밝힌 유권자 가운데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는 결

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지 ‘클

린턴 후보를 반대한다’는 복음주의 유권자

가 45%를 차지하면서 기타 이유의 3%를 

합쳐 결국 78%의 표가 트럼프 쪽으로 이동

한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트

럼프 이외의 후보를 지지했던 공화당 소속 

복음주의 교인들 중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27%에 그

쳤다. 그리고 다수인 61%는 ‘강하게 지지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혼란스러운 

표심은 이번 조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

났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현시

점에서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

아주 어렵다’는 사람이 42%나 됐기 때문이

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복음주의 백인 

공화당원의 44%가 트럼프 후보가 ‘전혀’ 

또는 ‘너무’ 종교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갈등

은 보수주의 진영 매거진 ‘카리스마’에 실

린 기고(Should We Vote for the Lesser 

Evil of Donald Trump to Avoid the 

Greater Evil of Hillary Clinton?)에 잘 나

타나 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권의 

진보 정책들로 인해 미국 사회가 너무 좌경

화되고 있기에, 정말 말도 안되는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해야하는 속사정(?)을 토로

하고 있다.

<5면으로 계속>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

식 선출했다. 이 부동산 재벌은 막말로 얼룩진 13개월간의 좌충우

돌 끝에 16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화당을 장악하는데 결국 성

공했다.

트럼프는 19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퀴큰론스 아레나에

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이튿날 행사에서 진행된 공개투표에서 

대의원 과반인 1237명 이상을 확보해 당 대선후보가 됐다. 공화

당은 이날 부통령 후보로 마이클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명했

다. 그러나 트럼프 원맨쇼로 끝난 ‘2016 공화당 전당대회는 민주

주의 선거의 전형 즉 최선이 아닐 경우,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식을 그대로 보

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트

럼프를 지지해야만 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막말과 기행을 일삼지만 동성애와 낙태

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힐러리 후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해

서 좌향으로 급진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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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

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
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

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3절)

인터뷰
한국의 얼…“만남과 소통”

13면

니스 테러, IS의 새로운 공격 
전략 패턴!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요즘 들어 소그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란 오히려 드물다. 대부분

의 교회들이 대그룹의 예배나 중그룹

의 각 사역팀으로 모이는 것 외에 소그

룹 형태의 밀접한 관계망을 강조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접한 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세워가며, 가까이 있

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범을 통해 배

워가고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밀접한 관계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워싱턴DC 캐피톨힐침례교회의 목

사이며,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와 서

던침례신학교의 강사이자, 건강한 교

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는 나인 마크

스(9Marks Ministries)의 편집장인 조

나단 리먼(Jonathan Leeman) 목사

는 그 부작용을 한마디로 ‘새로운 번영

복음의 한 형태’라고 경고해준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

질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거룩

하며 의로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역시 모호해진다. 그러나 이 모호

한 경계선은 또 다른 모호한 경계선, 

즉 거룩한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 사

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맹신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데서 오

는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것은 오늘날 

덜 ‘제도화’되고 덜 ‘경계화’ 된 지역교

회의 개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초월하시는 하나님보다 내재하시는 하

나님을 선호하고, 성자 예수보다 인간 

예수를 선호하며, 거룩한 성경보다 인

간적인 성경을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

지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회는 당연히 여러 사람을 만나 인

맥을 넓혀가는 인맥관리의 장이 아니

다. 사업을 위해, 정치를 위해, 인기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의도를 

곱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관계중심적 욕구가 소그

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

다.

흔히 번영복음이라 하면 ‘순종과 거

룩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

수를 믿으면(교회를 다니면) 축복받고 

부유해질 것이며, 이것이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회에서 이

러한 번영복음은 달콤한 것이어서 많

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쉽게 현혹

된다. 그러나 번영복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역시 적극적으로 선포되는 편

이기에 우리가 분별하기 쉬웠다.

<3면으로 계속>

리더십저널, 조나단 리먼 목사의 소그룹 운영에서 경계해야할 관계망 중심 소개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건 ‘포스트모던 번영복음’

순종과 거룩에 대한 강조 사라질수록 모임 정체성 의심해야

관계만 집중하면, 복음에서 벗어난다!
미 언론, 보수복음주의 진영 트럼프 지지 이유 분석

‘최악’인 힐러리 낙마위해 

‘차악’선택해서라도‘최악’을 막아라!

보수복음주의 진영의 대선후보 트럼프 지지는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관점에서 지

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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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

는 국립문서보관서 건물 밖

에 있는 그리스 인물상의 무

릎 위에는 거대한 책이 놓여 

있고, 그 육중한 받침대 정면

에는 “과거를 공부하라

(Study the Past)”라는 글귀

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

는 이 곳을 지나는 많은 방문

자들에게 잠시 발걸음을 멈

추고 생각에 젖게 만들곤 합

니다. 지극히 짧고 간단한 문

장이지만 참으로 타당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논어의 

위정편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서, “옛 것을 익혀 새

로운 것을 안다”는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

습니다. 

과거는 무수한 실패와 함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

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과거는 피해야 할 어리

석음과 받아들여야 할 지혜의 저장소입니다. 배워야 할 교훈

과 조심해야 할 경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적인 섭리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로 인한 결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같은 실수와 죄를 되풀

이하며 악순환의 수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함으로써, 귀중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쁜 기

억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며, 좋은 기억은 어렵

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신명기15:15)“너는 애굽땅에서 종 되었던 것

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

을 돕는 자임을, 하나님이 그들의 편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

니다.  (시편118:6, 7)“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

사를 압축시켜 놓으신 과거의 기록일 뿐 아니라, 그 과거의 역

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

님으로부터 인생의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배

울 수 있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

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 되며 계속되어왔습

니다. 진정한 변화는 역사와 전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발전을 도

모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무조건 배척하고, 전통을 무시하

고, 역사를 외면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가 되고 말 것 입니다. 실패의 역사마저도 상처와 고통의 과거

까지도 끌어안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목회에서도 좋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헌금이 출석교인 수

가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지 못함을 역사는 분명히 가르

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참된 반석은 주 예수 그

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고전10:4)“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

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td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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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사슴나무골에서(32):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지난 한 해 동안 IS는 영토의 1/4

에서 1/3 정도를 잃었다.

이라크 정규군과 여러 시아파 무

장 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군은 티크

리트, 라마디, 팔루자를 탈환했으며, 

이라크의 수니파 삼각지대의 중심인 

안바르 지역의 주요 도시 중심지의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그보다 더 북쪽에서는 이라크와 

쿠르드 세력이 모술을 더욱 압박하

고 있다. 이라크 군은 모술에서 남쪽

으로 불과 80km 떨어진 카야라 공

군기지를 장악했다. 이 기지는 군수 

허브 및 모술 최종 공격을 위한 공군 

기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지부

터 하위자에 이르는 넓은 영역 역시 

모술에서 분리되었다. 이 지역의 IS 

무장대원들이 진지를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동북부의 시리아 민주군

(SDF)과 남서부의 시리아 정규군은 

서서히 IS의 수도 라카로 진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IS의 패배는 아직 요원하다. 

라카와 모술의 함락은 2017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승리가 확실한 것도 결코 아니

다. 이라크의 시아파 파벌들 간의 정

치적 합의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쿠르드와 이라크 정부의 관계도 마

찬가지다. 이란의 개입 역시 미지수

로 남아있다.

시리아의 상황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자유 시리아군은 알레포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군에

게 밀리고 있으며, 터키 에르도안 대

통령은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족에

게 계속 적대감을 품고 있어 효과적

인 반(反) IS 연합을 만들려는 미국

의 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터

키의 쿠데타 시도가 IS와 싸우려는 

에르도안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IS가 핵심 영토의 전부, 혹

은 상당 부분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힌트는 늘

어나고 있다.

첫째, IS는 유럽의 입지를 꾸준히 

늘려왔다. 유럽의 IS 조직이 2014년

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는 데는 의심

의 여지가 없다. 유럽 정보국들은 유

럽 내에 IS 하에서의 전투 경험이 있

는 지하디스트가 1-2천 명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IS는 유럽에 전투원 

5천 명 이상을 잠입시켰으며, 유럽 

대륙 전체에 '수십 개의 조직'이 있다

고 주장한다. 한 정보국은 유럽 내에 

IS의 지하디스트들과 헌신적인 지지

자들이 2만 명 정도 있을 거라 추정

한다.

둘째, IS는 유럽 내 범죄행위 가담

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 예로 IS가 발

칸 반도에서 서유럽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는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는다. 체제 전복적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범죄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와 대원들

을 밀반입시키는데 사용하는 네트워

크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밀반입에

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IS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직접 공격

했지만, 점점 더 초토화 방어태세와 

공격적 내란 전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라

크에서, IS는 수니파가 다수인 도시

를 점령하고 도시의 거리 하나 하나

에서마다 기나긴 싸움을 했다. 이라

크 군과 자신들의 점령 도시 양쪽에

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면서 이라크 

군의 진격을 가능한 한 막으려는 의

도였다.

그 결과, IS는 패배하면서도 도시

를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황

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라크 정부

는 그럴 돈이 없고, 수니파 지역 재

건에 돈을 쓰기는 꺼려한다. 그 결과, 

IS는 패배하면서도 이라크에서 수니

파와 시아파의 대립을 위한 기초 작

업을 해놓는 셈이며, 이라크 수니파 

커뮤니티에서 앞으로도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IS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전략의 특징이었던 

무분별한 도시 폭력으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유럽에서 IS의 작전은 

5-10명의 무장대원, 자동화기와 조

악한 사제폭발물로 무장한 집단, 서

방 국가들에 대한 폭력을 장려하는 

IS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외로운 늑

대'들의 민간인 공격들로 이뤄져 있

다.

게다가 긴급 구조원을 즉각 다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이라크에서의 

테러 공격과는 달리, 유럽에서의 공

격은 이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았다. 

브뤼셀에서 공격한 자들에겐 비슷한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

다. 민간인들과 긴급 구조원들을 죽

이기 위한 이중 공격은 IS가 유럽에

서 해냈던 공격들에 비해 더 복잡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IS

의 능력이 자라면서 민간인과 긴급 

구조원을 노리는 이중 공격이 등장

할 것이다.

IS의 패배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

의 전쟁들과는 다를 것이다. 패배한 

세력의 대표들이 절차에 따라 시행

하는 '항복 문서'는 없을 것이다. USS 

미주리, 콩피에뉴 기차와 같은 항복 

의식이 21세기 중동에는 없을 것이

다. 평화회담도, 휴전 협정도, 승리 

퍼레이드도 없을 것이다.

IS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모두 빼앗는다 해도, IS의 패배를 보

여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

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거라는 

의미다. IS는 그저 국가가 없는 단체

라는 상태에 적응하며 무언가 다른 

것으로, 즉 국가 없는 정부로 변해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7월 14일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은 IS가 진화하고 

있는 형태, IS가 영토를 잃었을 때 취

할 형태의 증상을 보여준다.

IS와 같은 무장 지하디스트 단체

에게 있어, 실제 영토를 지배한다는 

것은 꼭 축복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는 영토가 있으면 유물, 석유 등 귀

한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3면으로 계속>

니스 테러, IS의 새로운 공격 전략 패턴!
허핑턴포스트, 영토 잃어가는 IS의 신 테러패턴 “내전” 확장 배경과 전망 보도

유럽내 입지 확장, 이라크 수니파 지원, 무분별 도시 폭력작전

국가보다는 소셜미디어 활용 전세계 30여 가맹단체 조성이 득 

이슬람국가(IS)가 전세계 칼리프 제국을 선포한 

2014년 6월 30일 이래 최초로, 드디어 전세가 IS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의 

테러 공격 패턴은 IS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서방에 대한 새로운 공격 전략을 만들

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니스, 파리, 브뤼셀, 이스탄

불, 올랜도, 샌버나디노 테러 행태는 바로 IS 등의 지하

디스트 조직이 앞으로 서방 사회와 어떻게 전쟁을 치를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한다. 영토가 없고, 계속 밀

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IS는 ‘외로운 늑대’나 ‘불평분자’

와 같은 사회 부적응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총이 

아닌 다른 폭력으로 ‘내전’을 확장하는 패턴으로 진화

되고 있다고 고발한다(The Islamic State in Defeat: 

Is Nice the Future?).

니스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프랑스 깃발이 놓여 있다. 2016년 7월

17일.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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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해법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노무현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정부 각 

부처, 각 사회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때를 놓쳤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고 대안 찾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기독교 대표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자는 국무총리의 제안을 따라 각 부처와 기관대

표들이 이런 저널 의견들을 피력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

을 때 “조계종 대표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라는 총리의 말에 

“저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총리는 

“그러시면 천주교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라고 하자 “저도 죄인입니

다. 드릴 말씀이 없군요”라며 발언을 사양했다. “그러시면 기독교 대표이

신 박 목사님께서 한 말씀하시지요”라는 총리의 말을 받아 “대책이라기

보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며 얘기를 시

작했다.

신생아가 첫 외출로 교회에 나오는 날 축복기도(사전 신청서를 받고)

를 했다. 미국교회의 헌아식과 유사한 행사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

하는 기도를 드린 후 축하카드, 꽃다발, 필자가 직접 쓴 휘호액자에 금일

봉을 선물로 주곤 했다. 그리고 반드시 세 명까지 아이를 낳겠다는 다짐

을 받고 부모에게 아이를 넘겨주곤 했다. 다섯 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성

지순례를 약속했다. 이런 일을 시작한 후로 신생아 숫자가 불어나기 시

작했고, 첫 외출 축복기도 신청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아부가 부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결혼식을 주레할 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성혼선포를 하기 전 반드

시 물었다. “아이는 몇 명을 낳기로 했나요?” “한 명만 낳기로 했는데요.” 

“안됩니다. 그러면 선포 안 합니다.” “아직 의논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의논하시오.” 세 명을 낳겠다고 하면 성혼을 선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이 운동이야말로 교회

가 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 적이 있었다.

고령화 사회도 문제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회발전과 교회성장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대학들도 문을 닫을 곳이 불어나게 된다. 교회 구성이 역삼각형 꼴

이 되어 기현상을 낳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목회! 그것은 목회자가 서고 앉을 자리다. 서 있던 자리고 앉아 있던 

자리가 정갈하고 말쑥해야 한다. 목사에게 목회는 삶이고 비전이고 사명

이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의 최우선이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목표이며 깃발이다. 그런데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을 넘겨다보면 일탈의 

우를 범하게 된다. 왜 교회 목회는 제쳐두고 딴 곳을 기웃거리는가? 그

들에게 권한다. “목회현장으로 돌아가시오. 목회에 최선을 다하시오. 목

회에 최우선순위를 두시오”라고.

목회는 어렵다. 그러나 보람이 넘친다. 인간의 영혼과 삶을 돌보고 이

끌고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총회장 임기가 끝난 어느 날 신문사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앞으로 계

획을 말씀해 주시지요”라는 편집국장의 물음에 “목회를 계속 할 것입니

다”라고 답했다.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박

종순 목사는 목회자였다. 평생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목회를 내려놓았다

는 평을 듣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필자는 목사였고 목회자였다. 필자에

게도 어렵고 가파른 고개가 있었고 강이 있었지만 목회는 필자를 신바

람 나게 했고, 보람찬 나날을 선사했고, 그리고 감사의 세월을 살게 했

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와 감격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목사는 목회가 우선이다.
iamcspark@hanmail.net

목사는 목회가 우선이다 (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소그룹이라는 현장에서 나타

나는 새로운 번영복음은 더 교묘

하게 파고든다. 새로운 번영복음

은 순종과 거룩의 대체물로 축복

과 부유함을 제시하지 않는다. 새

로운 번영복음은 오히려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를 순종과 거룩의 

대체물로 내세우기에, ‘포스트모던 

번영복음’이라 부를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이 축복과 부유함 자체를 악으로 

말하지 않고, 종종 선의 부산물로 

묘사하듯, 관계와 목적과 공동체 

역시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

예전만큼 가난하지 않은 우리는 

이제 가난을 이기는 번영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그러

나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진 반면, 

이제는 관계의 가난에 빠지고 감

성적 결핍에 빠진 우리는 관계의 

결핍을 이기는 포스트모던 번영복

음에 쉽사리 빠져든다.

예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세워가고자 하신 복음

의 순종과 거룩함의 가치는 희석

되고 오직 관계성 그 자체, 공동체

성과 함께한다는 목적성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다.

공동체주의는 교회만의 것이 아

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흔한 현

상이다. 성경은 분명 삼위일체 하

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며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하나, 그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순

종이요 우리의 거룩이다.

더 쉽고 편한 관계를 위해 교회

의 ‘교인’이 되는 문턱이 낮아질수

록,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기준에

서 순종과 거룩에 대한 강조가 사

라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모임

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

러한 변질은 소그룹 현장에서 가

장 쉽게 일어난다. 우리 사회는 오

랫동안 관계위주의 사회였기에 가

까울수록, 친밀할수록 한 모임이 

세워지고 유지해야 할 원칙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강

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결국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다. 

우리의 소그룹, 혹시 포스트모던 

번영복음에 빠져있진 않는지? 하

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 됐

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

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

된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

하신 통치가 드러나는 관계로 나

타난다. 우리의 소그룹에 하나님

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는가? 우리

의 소그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교회의 소그룹이 

아니라 그저 관계의 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포스트모던 소그룹이 아

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세금을 뜯고 학교, 모스크, 법원 

등 사회생활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지도,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주권 국가라

는 위신을 세울 수 있다.

반면 IS로서는 실제 국가를 지

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리하기

도 하다. 먼저 보통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국가를 운영한

다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발전소

와 하수처리 시설을 돌려야 한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와야 

하고,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 식량과 연료와 의약품을 안

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게다가 국가를 운영하려면 방어

를 해야 한다. 지하디스트 조직은 

현대 군대의 공격 무기를 막는데 

필요한 정도의 방어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며, 상대가 초강대

국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트럭 

폭탄으로 여러 명을 죽일 수는 있

지만, 트럭을 활주로까지 몰고 가

지 않는 이상 같은 방법으로 F-16

을 상대할 수는 없다.

IS로서는 사실 국가를 지배할 

필요가 없으며, 전세계에 걸친 칼

리프 제국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잠시 미뤄놓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없는 편이 오히려 낫다. 통치하는 

영역이 없으면 돈을 더 적게 벌겠

지만, 돈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부

문도 훨씬 줄어든다. 게다가 수익

성이 더 좋은 범죄 활동으로 세를 

늘려가면서, IS는 영토를 잃었을 

때의 자금 손실을 벌충하고도 남

는다.

영토를 잃으면 IS의 위신에는 

손상이 가겠지만, 그것마저도 결

코 극복할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 

현재 IS의 '브랜드'는 확립됐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 서

른 개 이상의 가맹단체가 있다. 소

셜 미디어를 잘 활용해 쌓아올린 

이 브랜드는 정말이지 최첨단이었

다.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 IS 역시 

브랜드를 지키고 확장해야 하지

만, 2014년에 비해 지금은 실제 영

토를 통제하는 것에 덜 의존하고 

있다.

니스의 공격은 IS가 유럽으로 

내란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준다.

첫째, 범인은 외로운 늑대였다. 

IS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지하디스트 무

장대원 출신이 아니었다. IS가 모

병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공

격을 장려하는 것이 IS의 소셜 미

디어 캠페인의 핵심이다. 이런 상

황에서는 정보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국에서 

공격 가능성의 낌새를 챌 수 있을 

계획도, 출장도, 수단도 없다.

둘째, 범인이 딱히 독실한 무슬

림이었거나 지하디즘에 빠져있었

던 것 같지도 않다. 그는 그저 부

적응자이자 기능장애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급진 지하

디즘에서 찾은 잡범이었다. 즉 이

것은 급진화된 무슬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슬람화된 급진자의 문제

였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서방 전

문가들은 서둘러 '사상의 종말'을 

선언했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

본주의가 이겼고 권위주의, 군사

적 공산주의가 패배했다. 그러나 

현대 21세기 사회의 기본인 세속

주의, 민주주의, 평등,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반 서방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형태를 바꾸고 스스

로를 표현할 새로운 사상적 틀을 

찾았을 뿐이었다.

이슬람 지하디즘의 확산을 1천

년 이상 유럽과 중동을 지배했던 

기독교-이슬람의 라이벌 형태로 

보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지하디

스트 근본주의자들의 적은 기독교

가 아니라 서방사회다. 적은 21세

기의 현대적 삶을 규정하는 가치

들, 즉 민주주의, 평등, 자유시장, 

세속주의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서방 사

회와 서방 가치를 거부했던 테러

리스트 단체 다이렉트 액션, 바더 

마인호프는 급진적 좌파 및 막시

스트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현재 '

반 서방'은 서방 사회에 대한 근본

주의적 지하디스트의 비평에서 표

현과 정당화를 찾는 예가 많아지

고 있다.

니스에서처럼, 최근 18개월 동

안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테러 공

격의 배경에 지하디스트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상대는 과격화된 무

슬림이 아니라, 이슬람화된 범죄

자들과 불평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IS가 범죄 활동을 확장

하고 유럽의 범죄적 지하 세계에 

깊이 파고들수록, IS는 이런 종류

의 사람들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테러리즘은 총으로만 하

는 게 아니다. 니스에서 한 명이 운

전했던 트럭이 파리에서 중무장한 

사람 9명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죽

였다. 차량이 무기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말

에 IS는 추종자들에게 차량을 이

렇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니스

의 테러는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4

번째 사건이다. 폭력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현대의 편의물은 끝이 

없다.

결론은 니스, 파리, 브뤼셀, 이스

탄불, 올랜도, 샌버나디노의 일들

은 IS 등의 지하디스트 조직이 앞

으로 서방 사회와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IS가 

꾸준히 밀려나고 있으며, 몇 년 안

에 영토를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희소식이다. 영토

가 없는 IS는 더 무서운 적일 수 있

고, 현대 국가의 공격무기로는 막

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반면, 무고

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의 능력

은 여전할 거라는 사실은 골치 아

픈 문제다.

관계만 집중하면, 복음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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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부

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비례해서 감당하여야 할 사

명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음전파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복음전파야말로 시대와 상황이 변

할지라도 성도가 행하여야할 신앙

생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복음전파는 하나님

의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었

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

신 일이었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

여 하시고 계신 일이다. 또한 예수

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복음전

파, 곧 선교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 삶의 최종목표가 된다.

1.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

1)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애타게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치니 “너희 중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접하여 들

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2)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구원

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노아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

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

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

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

날 오리 세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

이 악해서 주님의 심판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있다. 그러므로 교

회는 노아시대의 방주가 감당했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

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원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

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

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

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

여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고백을 드

림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

여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듣고 사람

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가야 한다.

3)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으로

부터 불러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칭

해주셨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

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

원 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

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

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능력을 

받고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복음전파는 앞서 인용한 사

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동족의 전도가 선행되고 

그 후에 타문화권을 향한 선교가 

뒤따르게 됨을 보여준다.

2.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하는 것

1)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

을 명령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의 지상에서의 사

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

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제자들에

게 선교의 대상을 직접 찾아가 복

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러

한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에 “그

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라 하시니라”(마28:19-20)고 명확

하게 나와 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선생을 

닮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음으

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2)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했

으므로 이 모든 일에 확신이 있었

으며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성도들도 예수

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느 민족에게든지 힘 닿는 

대로 전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할 때, 전파

자는 모든 국경과 인종, 사상과 체

계 등에서 오는 편견을 초월하여 “

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적극적

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셨기 때문이다.

3)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5면으로 계속>

차군규 목사
(순복음 부천교회)

푸/ 른/ 초/ 장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20절)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탐욕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질주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헤

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온통 

탐욕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질적

인 탐욕 내지는 성욕 적 탐욕이 판

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요즈음 중국이 본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남중국해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

지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보아도 고

개를 갸우뚱할 수밖에는 없는 영

역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2000년 전부터 자신

들의 영역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지중해 앞 바다는 모두 

이탈리아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논리가 먹혀들면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은 바로 

자신들의 바로 코앞에 있는 생활

터전을 내주게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힘 있는 자가 

우기게 되면 세상은 불편하게 됩

니다.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크림반

도의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그 넓은 요지를 냉큼 삼켜버리고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껏 대응한 것이 EU의 경제제재

(?) 정도요, 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이 것이 약

자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가즈프롬 가스

회사가 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

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거기에 생명 줄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린다면 구라파는 일시에 엄

청난 실업자가 양산 될 것이고, 모

든 사람들은 추위에 얼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로 인해 러시아에서 독립한 주변국

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게 생겼습

니다. 주변국들은 러시아 주민들이 

많은데 크림 반도를 순식간에 삼

켜버린 방법으로 합병 될 수 있다

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말

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

까? 이태리의 북부는 알프스 자락

으로 구성된 정말 아름다운 산으

로 둘러싸인 티롤(Tyrol) 지역입니

다. 겨울철에는 스키로, 여름철에

는 하이킹으로 아름다운 산을 찾

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쪽 사람들의 언어가 독일어라는 점

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이산가

족들로, 본래 그 지역은 오스트리

아 땅입니다. 1차 대전에 패전함으

로 연합국이 그 땅을 빼앗아 이태

리 국가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1차 대전이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

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들 

같은데, 땅 욕심에는 절대로 양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태리뿐일 까요? 영국은 더 하

지 싶습니다. 저 멀리 아르헨틴 앞 

바다에 있는 포클랜드(Falkland)

섬을 수백 년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틴은 영국과 전쟁

에서 항복한 이후 계속 협상을 하

고 있으나 진전이 없습니다. 아마

도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영국은 천문학적 국방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스페인의 말라가를 

다녀왔습니다. 말라가는 화가 피카

소가 탄생한 곳으로 해변이 아름

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말라가

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브롤터

(Gibratal)가 있습니다. 그 지브롤

터는 놀랍게도 영국령입니다. 1700

여 년에 스페인이 혼란스러울 때 

스페인의 땅의 일부를 영국이 꿀

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

라운 것은 땅 만큼은 절대로 돌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든지 한번 취하면 돌려줄 줄을 모

르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감옥을 경험한 교우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즈음에는 감옥에서

도 TV를 시청하는데 죄를 지은 사

람이 등장하면 동정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

저 쳐 죽일 놈” 한다고 합니다. 자

신도 죄를 짓고 들어온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 

아닐 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

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변국들이 난리입니다. 난리를 치

기 전에 북한에서 핵을 없애도록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또한 주변

국들은 이미 상상할 수없는 레이

더 및 무기를 비축해놓고 사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무슨 강도 같은 

논리일까요? 거기에 놀아나는 정

치가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아무튼 약자는 서러움이 많습니

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러시

아가 나토를 겨냥하여 배치한 수

많은 핵을 우리 것이라고 넘겨주

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크림 반도를 순식간에 삼킬 때 보

유한 수많은 핵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면 푸틴도 섣부르게 나오지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자국 땅에 

배치된 핵을 돌려준 우크라이나 

정치가들의 순진함 때문에 처절하

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폐일언하고 힘이 없을 때 개인이

나 국가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 

태종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동 3억5천만

으로 포위된 작은 이스라엘이 건

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100여기의 핵 때문

이  아 닐 까 요 ?  팍 스 로 마 나

(Paxromana)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로마군단 때

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은 항상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

고, 인간은 부패한 탐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힘이 있는지요? 부패한 세상의 힘

이 아닌 위대한 영적 힘 말입니다.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끝 간 데를 모르는 인간의 탐욕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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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큰 전

쟁은 유브라데 강 전쟁인지요,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인

가요? 이것은 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무엇이 다른지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지요?   

-토랜스에서 이희은

A: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계8:13절을 

읽어보면 넷째 나팔을 분 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

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3가지 화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시록 9장 1-11

절에 나오는 영적 정신적 재앙인 황충의 해를 말합니

다. 이 황충의 해는 각종 인본주의 악 사상들을 말합니

다. 무신론, 진화론, 실용주의, 인권주의, 다원주의, 동성

애 사상 등입니다.

두 번째 화는 계9:13-21절에 나오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

것은 인류 1/3이 죽는 제3차 대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

다.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 양상을 보면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비

대칭무기라 할 수 있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동원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은  교회가 두 증

인, 두 촛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끝날 

때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계11:7).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미운 물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권을 잡은 자가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여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

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계13:7). 이후로 교회는 무서

운 환난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는 계16;1-21절에 나오는 7가지 대접 재앙

입니다. 이 7가지 대접 재앙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강 전쟁은 다

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

어나는 전쟁으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

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

를 데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이한 검으로 치고 

포도 밟듯이 제압하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계

19:11-21).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채로 유

황불 못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전쟁은  계7:1-4절을 

보면 성령께서 144,000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

지 땅 네 모퉁이의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전쟁의 바람

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계7:3).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유브라데강 전쟁(계11:7)은 복음증거 끝 인간 대량살상

아마겟돈 전쟁(계9:11-21) 주님 재림 직전의 최종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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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시대

악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지나면

서,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들에게 신

앙의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가운데 사도

신경을 공동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에서도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진다. 주

일 아침마다, 나의 믿는 바가 무엇이

며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고백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를 

한 목소리로 제창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가운데 너무나 귀한 일이라 여겨

진다. 

 

‘이럴 줄 몰랐다?’

지난 6월 미국장로교 제222차 총회

가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열렸다. 

놀라운 것은 오전 11시에 성찬식을 겸

한 개회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2시부

터 시작되는 전체 회의의 시작 때, 근

래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무

슬림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사건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며 화해와 용서와 평

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초청된 포틀

랜드 지역의 무슬림 종교지도자가 단

상에 올라가 인사를 하기로 순서에 정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무슬림 지

도자가 알라의 이름으로 그 단상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장로

교에 소속된 한인 목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도 뒤에 듣게 되었다. 그 사과의 

해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

다.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도가 진행

됨에 대해 자신들이 어찌할 방법을 몰

랐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말을 새롭

게 되새겨 본다. 과연 이럴 줄 몰랐을

까? 그렇다. 인생은 유한하고 무능하

고 무지하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래

서 우리는 전적인 용서와 관용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용서와 이해의 관점에서 본다

면 사실 우리는 더한 일을 한다 해도 

눈감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

니겠는가?  

인생의 죄악들과 죄의 전염성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일을 성경

을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된 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에 대해 핑계와 무지라

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죄의 전염

성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 말한

다. ‘만일 네 손이(네 눈이, 네 발이) 너

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 버

림으로... 영원한 죄의 심판을 면할 것

을 말한다’(막9:43-47). 하나님의 말

씀을 중심해서 모인 자리에 왜 무슬림 

지도자가 단상에 올라가야 하는가? 

하나를 주고 둘을 주면 셋을 내어주어

야 함을 왜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

면 정말 저 무슬림과 기독교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했단 말인가? 이 

일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벌써, 뉴

욕의 어느 미국교회가 교회 강대상에 

스님과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이

용하면서 설법을 행하던 아찔한 장면

을 보며 탄식했던 기억이 났음은 전혀 

낯선 장면의 연결이 아닐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백

성과 왕권을 더욱 강화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자, 그가 생각하는 태평성대를 

달성코자 한 사람 두 사람 정략결혼으

로 궁전에 불러들여 평화조약을 맺을 

때, 당대에는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

나 그렇게 하나씩 둘씩 내어준 결과가 

무엇인가? 후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

의 궁전에서 우상숭배가 범접하듯이 

이루어지는 그 비극을 성경이 보여주

는 데, 왜 이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상 아담 하와

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등에 나타난 

인생의 많은 죄악들이 가진 죄의 전염

성의 당연한 열매들이다. 이것을 알도

록, 예견하도록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수롭지 못한 해프닝?

혹자는 말한다. 이것이 뭔 호들갑이

냐? 다같이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

상을 이루어가자는 것인데... 라고 말

한다. 또한 이 미국교단은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교단인데, 그 은혜

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버릴 수 있

겠는가?라고 변설하기도 한다. 지도자

의 이 같은 언급에 얼굴이 붉어진다. 

교류와 협력과 동역은 본인들이 하나

님 앞에서 판단할 문제이겠으나, 성경

과 교회사와 특별히 한국교회사에 남

겨진 지도자의 무지에 대한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 전체 진영에 해

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38년 제 27차 조선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의식의 하나로 

공식 결정한다. 이유라는 것이 해방 

후 저들의 변명을 추억해보면, 신사참

배를 반대한 이들이나 찬성한 이들이

나, 감옥 밖에서 교회를 지키며 고생

한 이들과 감옥 안에서 순교를 각오하

고 고생한 그들이나, 모두가 교회를 

위함이니 서로 관용하자는 것이다. 덮

고 지나가자는 것이다. 용서와 관용을 

말함에 무슨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앞선 지도자의 분별력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민족

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앞

으로 7년 후에 있을 해방에 대한 역사

적 안목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

한 영적인 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7년 후에 해방을 맞이

했을 때, 저들은 더 이상의 변설은 내

려두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였

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켰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옥 안에서 순교한 것처럼, 

자신들은 보이는 교회를 위해 감옥 밖

에서 순교했다는 식으로 변설함으로 

저들은 더 이상 영적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

도자의 문제는 지도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저들을 따르는 수많은 민초들

에게 격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다. 지도자의 분별없음이 얼마나 해악

인지를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러한 역사적 안목을 상실한 

지도자들의 불회개가 5년 뒤에 한국

전쟁의 잔혹하고 피폐한 하나님의 심

판이 도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

는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는데, 

그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평양도성

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김일성 

가문의 우상들이 초대형 사이즈로 세

워져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

던 그 도시가 이제는 가장 칠흙같은 

암흑의 도성이 되지 않았는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평양

에서는 주일이면 가게 상점들이 문을 

닫고 찬송 부르며 예배하러 가던 바로 

그곳에 지금은 어떤 노래 소리가 들리

고 있는가? 그럼에도 전쟁의 상처위

에 반도의 한쪽을 남겨두시고 세계의 

가장 복음의 역동성이 넘치는 한국교

회를 허락하심은 남은 자를 붙드시고 

소망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변

치 않는 긍휼과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과 1938년

2016년 지금 이 시대에, 1938년 그

때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연관

하여 말하고 있는가? 참으로 귀한 복

음을 우리 조선에 전해준 현 미국장로

교회의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

이다. 저들은 과연 무슬림 지도자를 

단위에 세움으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실로 기대했단 말

인가? 더 나아가 가장 핫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한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해서 안방을 내어주고 성

경적인 신앙고백과 멀어지는 상황 속

에서도 여전히 관용과 이해를 말할 것

이란 말인가?

필자에게 신사참배 결의와 최근의 

이 일에 동시적인 연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반응 때문

이었다. 일반성도들의 경우는 더 할 

것이라 여겨진다. ‘무슨 문제가 되느

냐? 다같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자

는 것인데,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관용을 말한다. 그래서인

지 공동총회장으로 선출된 이들 가운

데 한 사람의 여성 지도자는 예수 그

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에도 

달리 견해를 가진다는 소식을 언론매

체를 통해 듣게 된다. 갈수록 점입가

경으로 느껴짐은 필자에게만 유독 특

별한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거룩

함을 닮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본질의 구별 없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조금 지나치게 

말해서, 사람밥에 개밥을 섞으면 그것

은 개밥이지, 사람하고 나란히 먹을 

수 있는 사람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를 혼용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가 상실되는 것이지, 결코 

진리를 보전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다. 다원주의는 섞어보자는 것이다. 다

양성을 인정하므로, 더 우월한 진리를 

찾아서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복리를 

누려보자는 것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스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진리의 구별된 거룩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룰 평화와 화해는 

불가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를 급격히 수용하는 시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를 급격

히 수용하는 시대를 앞으로 우리는 더 

격하게 살아갈 것이다. 특별히 1세들

의 시대는 옳음과 그름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

제 우리 2세 아이들은 전적으로 다양

성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진리를 분별

하고 수용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를 직

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계문명의 

편리는 더욱 그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아이들의 교과

서에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관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더 나아가 

사람과 짐승의 성적관계의 여러 경로

에 대해서까지 기술하는 교과서를 받

아보는 시대가 된다면, 이를 다양성속

에서 포용을 요구받는다면,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며 진리를 구하는 우리에

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너무나 절실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특별히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의해 진리를 이

해하려는 생각들이 편만해져가는 것

을 볼 때 깨어 경성해야 할 때임을 의

식하게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12장2절의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보

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진리 안

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자신의 

몸을 산제사(Living Sacrifice)로 드림

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극명

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생각난다. “너희

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베

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

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과 삶

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davidnjeon@yahoo.com

<4면에서 계속>

선교의 대상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온 천하 만민이

다. 믿는 자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

다. 그러므로 성도는 값없이 받은 구원

의 은혜를 선교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 

값없이 전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 이렇

게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확

실히 증거해 주신다.

   

3. 선교는 명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복음전파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으

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을 이루게 하시는느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주의 성

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

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

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

였더라”(눅4:18-19)는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1)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남아있

는 제자들을 염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 떠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진리

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므

로 걱정하지 말 것을 일러주셨다. 이처

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

교의 영이시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

수님이 하시던 바로 그 일을 대신하시는 

영이시다.

2)성령은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선교활동이며 이

는 모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복음

에 빚진 자 의식을 갖게 하여 이를 전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뿐 아니라 듣

는 자를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

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에서 성령은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최대의 원인이며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선교의 영이다.

3)성령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

개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이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능력자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능력과 열심, 

또 회개하는 마음과 죄의 세력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제각기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

인 교회공동체는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 교회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값없이 받은 복음을 누군가

에게 값없이 나눠주겠다는 의식과 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같은 

원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끊임

없이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하며 구체적인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

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삶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

를 바란다.  

<1면에서 계속>

제임스 답슨 목사를 비롯한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 역

시 ‘차선’으로 트럼프를 지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복음주의

자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Dobson Endorses Trump, 

While Evangelical Leaders Advise Voting for Lesser 

Evil).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힐러리 후보

가 당선돼 미국을 더 손상시키기보다는 그나마 트럼프 후

보가 당선돼,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안정시키기를 바란

다”고, 답슨 목사는 말했다.

퓨리서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복음주의 유권

자들이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상적인 대통령감이라거나 신앙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후보로 여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 유권자 및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만족도는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는 지난 1992년 빌 클린

턴 민주당 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나선 대통령 선

거 이후 올해 대선이 가장 저조한 후보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론으로, 이 땅의 정치는 차악적(Lesser evil)인 요소가 

있다. 정치와 관련해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힘

든 일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 정치에 눈감

아 바리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와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무시

할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단지 크리스천이나 아니냐의 문

제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에 있

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 전형인 ‘절대악보다는 차선’을 넘어선 크리

스천의 대응이다.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진리와 비진리가 혼용된 다원주의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푸/ 른/ 초/ 장  

‘차악’선택해서라도‘최악’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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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 도 는 

인종, 언어, 

종교적 사

회 집 단 의 

복합적 양

상을 갖고 

있다. 이러

한 다양성 

때문에 한 

민족 그룹을 한정해 적절히 설명

하기가 난해하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는 9억3천5백만의 인구가 거주한

다. 전체적인 인구 밀도는 1평방마

일 당 762명이다.

인도는 네 지역으로 분리하는데, 

히말라야 지역, 북부 강-평원지역, 

데칸고원 지역, 그리고 동부와 서

부의 산악지역이다. 수없이 많은 

지리학적인 양상, 기후조건들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고 계절적이나 

지역적인 면에서 기온이 열대성에

서 극한 온도까지 이른다.

3십8만의 동부 힌디인들은 북동

부 맛디야 프라데쉬(Madyha 

Pradesh)에 주로 위치한다. 그리

고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와 

우탈 프라데쉬(Utar Pradesh) 주

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

도아리안(Ind-Aryan)어 계통의 

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삶의 모습

인도인구의 73%는 전원 지역에

서 거주하며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수많은 농부들은 겨우 생존

에 가까운 빈농인들이다. 농토는 

매우 작고 흔히 볼품없는 땅이다. 

육축으론 특히 뿔 있는 가축, 들소, 

말, 그리고 당나귀를 사육해 생계

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

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

물들은 식용이 되지 못하고 거의 

부담스러운 짐승일 따름이다.

인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

교 중심이다. 많은 힌두사원이 있

고 엄격한 카스트제도 하에 인도 

전체사회에 영향을 고루 끼치고 

있다. 카스트란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혈통, 인종, 종류의 뜻을 갖

고 있다. 인도사회는 계층별 카스

트로 나뉜다. 그것은 같은 계층만

이 결혼이 허용되는 동류혼례

(endogamous)제도다. 카스트는 

직업과 혈통 그리고 가문에 의해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간의 예외는 있지만 카스트는 인

도의 사회구조의 근본이며 인구의 

아주 일부 부족을 제외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돼있다.

동부의 힌두족의 카스트제도가 

어떠한지 관해 정확히 그리고 충

분히 밝혀지지 않아 그들의 독특

한 생활모습과 문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동부 

힌디족이 비하르의 농업인으로 살

고 있으며 보리, 옥수수, 벼, 사탕

수수 그리고 밀을 재배한다는 것

이다. 그들의 생활양식도 이 지역 

타부족들과 유사할 것이다. 좀더 

많은 탐구를 해 동부 힌두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 이다.

신앙

동부 힌디족은 98%가 힌두교도

이며 근본적인 힌두교 관습과 전

통을 따르고 있다. 힌두란 용어는 

서기 1200년경 도입됐지만 분명하

게 힌두종교가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창시자도, 예언자도 교리

적인 구조도 알 수 없고 신학보다

는 삶의 방법이며 종교라기보다 

철학이다. 서양의 대중적인 신앙

과 상반되는 힌두교는 고전이 없

고 신앙체제에 고정돼있다. 주체

가 되는 관습과 실행 그리고 신앙

은 수백 년대 변화를 통해 진행하

고 있다.

힌두교도의 대다수는 초월적 존

재를 믿고 있다. 일부는 모든 생명

을 존중해 채식만 먹고 있으나, 어

떤 사람들은 사원에 제물로 올려

진 육식을 기분 좋게 먹으려 한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의 종교는 매

우 인격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비

인격적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는 

"Brahman"(창조주), "Shiva"(파괴

자), "Vishnu"(보존자), "Shaktri"(

여신)들을 숭배하고, 또한 소신의 

pantheon을 숭배해 소신들이 인

간모습으로 환생(incarnations), 

소신의 배우자와 자손들을 숭배한

다. 환생(죽음과 삶의 지속적인 주

기)을 믿음은 힌두교 신앙의 아주 

드물게 일치된 양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언어를 

동부 힌디족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나 동부 힌

디 기독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힘과 용기를 실어 주기위해 물질

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뜨

거운 중보기도와 선교지원 노력으

로 동부 힌디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인도의 동부 힌디(EastErn Hindi)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성(性)을 중성(中性)으로 적은 여권발급 길 열려

미국에서 성(性)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

중성'으로 표기한 여

권이 발급될 길이 열

렸다.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

원 덴버지원의 브룩 

잭슨 판사는 20일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 퇴역 해군 

데이너 짐이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중성 표기 여권을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손을 들

어줬다.

잭슨 판사는 미국 국무부에 중성 여권을 발급해 주

라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

성 여권 발급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이 

나기 전에 중성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해 주라는 판

결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호하게 태어난 짐은 남자로 자

랐지만, 이후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intersex)으

로 확인됐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신고서는 두 개의 성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담당 공

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잭슨 판사는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면서 

"성 정체성이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정부가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여권

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성이

나 여성 이외의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잭

슨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중성 표기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와 네팔, 뉴질랜드는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

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국민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지

난달에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하

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성전환 여성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여 'non-binary'

로 표기하도록 했다.

‘포켓몬 고’ 동성애 유저에 공격당한 美교회

‘포켓몬 고’의 일부 

사용자들과 캔자스주 

웨스트보로침례교회 

사이에 ‘사이버 전쟁’

이 붙었다. 포켓몬 고

는 닌텐도가 최근 출

시한 증강현실 게임

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게임 

방법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GPS를 연결해 실제 공원

이나 역사적인 장소, 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포켓몬 캐

릭터를 잡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한 사용자가 포켓몬 고가 ‘체육관

(GYM, 포켓몬이 시합을 벌이는 장소)’으로 지정한 웨

스트보로침례교회에 주목하면서 발생했다. 극단적인 

성향의 이 교회는 강력한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 미 전

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20일 USA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동성애

자들의 대표적 슬로건인 ‘러브이즈러브(loveislove·왼

쪽 사진)’라는 별명을 가진 포켓몬 캐릭터 ‘삐삐’가 지

난 11일 웨스트보로침례교회를 점령했다. 교회에 가상

으로 설정된 포켓몬 고 체육관의 관장이 됐다는 의미

다. 러브이즈러브의 트레이너(사용자)는 동성애자로 

추정된다. 

웨스트보로침례교회는 삐삐와 비슷하게 생긴 포켓

몬 캐릭터 푸린으로 맞섰다. 푸린을 이용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등 동성애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동

영상을 제작해 트위터에 올렸다. 

이 교회 장로인 스티븐 드레인은 “우리는 한 번 한 

말은 지키려고 한다”라며 “동성애자의 공격에 맞서 싸

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핑크색 애니메이션 캐릭터(

푸린)로 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

다”고 말했다. 

웨스트보로침례교회의 대응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상에서 찬반 논란으로 번졌다. 포켓몬 고 시합

에 참가한 한 사용자는 “우리(동성애자)를 멸시하고 

경멸한 이 교회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

다. 드레인은 “우리는 주의 은총 아래서 동성애는 잘못

됐다고 말해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 러브이즈러브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포켓몬 트레이너를 모집했다. 레벨이 높

은 캐릭터를 구하면 전투를 거쳐 체육관 관장 자리를 

뺐을 수 있다. 마침내 지난 18일 웨스트보로침례교회

는 러브이즈러브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러브=리부

크(love=rebuke·오른쪽)’라는 별명의 캐릭터를 통해 

체육관을 되찾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포켓몬 go’가 뭐라고…시민들 안전 위협 ‘심각’

‘포켓몬 go’를 이용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

는 사건·사고들이 발

생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포켓몬 go’를 하

던 10대 청소년 2명이 

도둑으로 오해 받아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

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어린 나

이에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뉴질랜

드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은 중국인 남성 유저는 

피카츄(포켓몬스터 캐릭터의 일종)를 잡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  

또 ‘포켓몬go’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내 유저 중 한명은 최근 자신

의 인스타그램에 “떠나요~ 포켓몬 잡으러”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호주 시드니에서 멜버른 행 비행기 

티켓 사진을 올렸다.  

한국은 강원도 속초 한 곳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

어 ‘속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속초행 버

스 티켓은 매진 상태이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속

초 주민들과 속초시 관계자들은 몰려오는 관광객들에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있지만 느닷없이 나타나는 포

켓몬으로 인해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UMC 첫 동성애자 감독 선출 

연합감리교(UMC)

가 동성애자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해 논란

이 예상되고 있다.

UMC 공보부 보도

에 따르면 “동성애자

인 카렌 올리베토

(Karen Oliveto)목사가 지난 16일 아리조나 주의 파라

다이스밸리교회에서 열린 감독안수식에서 안수를 받

았다”고 전했다.

올리베토 감독은 중북부, 동북부, 중남부, 동남부, 서

부 지역회를 통해 총 15명의 신임 감독이 탄생된 가운

데 서부지역총회(Western Jurisdictional Conference)

에서 당선된 감독 중 한명으로서 17년 전 고교캠프 상

담사로 사역할 당시 만난 로빈이란 여성과 약 2년 전 

결혼해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선이 결정되는 순간 올리베토는 “저는 이 순

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이다. 어느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말했다.

올리베토 감독의 안수를 계기로 향후 UMC내 동성

애 관련 갈등이 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수

식 전날인 15일 저녁, 중남부지역총대들은 동성애·레

즈비언을 교회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지를 사법위원회

에 상정하는 문제를 109대 84로 통과시켰다. 사법위원

회는 교회법과 실행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최고 사법

기관이다.

또 감독회의도 19일부터 2일간 시카고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올리베토의 감독 당선 문제를 주된 현안으

로 다루기로 했고, 회의 현장에서 향후 안수와 파송을 

위해 성과 관련한 교회법상의 모든 조항들을 살펴본

다는 계획이다.

터키 이슬람주의 ‘광풍’… 복음의 확장에 ‘먹구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화에 맞선 군

부의 쿠데타와 실패,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과 비상

사태 선포 등이 이어

지면서 터키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서구 언론들은 중동 민주주의를 착실히 실현해온 

터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연일 쏟

아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키 내 복음의 진전

은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터키 단기봉사나 비전트립은 즉

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훈태 백석대(선교학) 교수는 25일 전화 인터뷰에

서 “지금 터키는 이른바 술탄의 이슬람주의와 아타 튀

르크로 대변되는 세속주의 정체성이 대립하고 있어 

불안정한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

라 경제와 관광을 비롯한 봉사활동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 터키 정국에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태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소윤정(선교학) 교수도 “계엄령 

체제라는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복음은 더 필요한 상

황이지만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사

역자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기도정보’(2010)에 따르면 터키의 복음주의 기

독교는 1960년 10여명으로 출발해 최근까지 ‘조용한 

성장’을 구가해왔다. 터키 내 시리아정교회 소속 기독

교인은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터

키 건국 이래 첫 정교회 건립을 승인 받았다. 이슬람주

의가 득세한다면 터키 내 복음의 개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록권)은 이날 터키 교

민을 위한 ‘비상사태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가정, 그룹 단위로 공관의 안내를 따라 행

동할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재단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돌출 행위들을 삼가야 한다”며 

“당분간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 거주자들은 이동시 동선을 

가족에게 공지할 것, 비상연락망을 통해 실종 여부를 

확인할 것, 납치나 갈취·강도 행각에 유의할 것, 거주

지나 사역지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 가급적 낮 시간

에 이동할 것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교민들은 위

기관리 대처의 3원칙만이라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며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용

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위기관리 

대처의 3원칙이란 ‘깨어 있으라(Be alert)’ ‘예측하기 

어렵게 하라(Be unpredictable)’ ‘눈에 띄지 않게 하라

(Keep low profile)’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또 “단기봉사팀 운영도 유의해야 한

다. 지금은 터키 방문을 자제할 때”라고 조언했다. 실

제로 최근 3개의 터키 단기봉사팀 일정이 취소됐고 8

월과 9월에 예정됐던 다른 팀의 계획 역시 전면 취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강화에 북한 내 구호활동 '빨간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

면서 북한에서 인도

주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

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 기관이 북한 송금을 거부

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고, 중국 세관에

서는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

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의 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

의약품, 위생 장비 등 상품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

다"며 "북한에 물건이 일부 남아있지만 당분간 북한 

내부로 긴급 구호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물을 정화하는 수질정화제의 경우 약품에 많이 든 

염소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 세관에 대량으로 몰수됐다. 결핵 진단 실험에 필

요한 전기 공급용 태양열 패널도 '군용 등급'으로 지정

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채택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

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북핵 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인도주의 지원 활동도 타격을 받고 있

다.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3일 오

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 압록강대교 인근에서 중국 상

인들이 기념품용 북한 모조 지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단둥의 중국 각 은행 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

이 아닌데도 은행이나 운송업자 등 민간 업체들이 북

한 내 구호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기관 5곳과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비정부단체

(NGO) 4곳이 북한에서 활동 중이다.

유엔 본부는 북한 내 구호단체에 자금을 안정적으

로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파란 하크 유엔 대

변인은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안보리 산

하 대북제재위원회 승인 후 러시아 국적 은행에 북한 

송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

국 국무부도 유엔에 이러한 최근 상황을 설명해달라

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2천490만

명 중 70%가량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약 105만명

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번엔 佛 성당서 인질극…신부 1명 숨져 

프랑스의 한 성당에

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

질극을 벌여 80대 신

부가 숨졌다. 

영국 BBC방송은 26

일 프랑스 북부지역 센 

마리팀의 셍테티엔 뒤 

루브래 지역 한 성당에 미사 중 괴한 2명이 침입해 인

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오전 9시43분 아침미사에 

들이닥친 괴한들은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을 인질

로 잡고 경찰기동대 BRI와 대치하다 사살됐다. 이 과

정에서 자크 하멜(84) 신부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숨졌고 다른 인질 한 명도 크게 다쳐 생사

기로에 놓여 있다고 BBC는 전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현장을 

찾아 “IS에 충성을 맹세한 범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

면서 “누구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 프랑스에 전

쟁을 선포한 IS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괴한 중 한 명은 이 지역에 

살면서 지난해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행을 시도

했다가 터키 국경에서 붙잡혀 감옥에 갔던 것으로 드

러났다. 지난 3월부터는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서 생활

했다. IS 연계매체인 아마크 통신도 사건 직후 “두 전

사가 성당 테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성당 

등 종교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명을 발표하고 “끔찍한 폭력

과 잔인한 살인이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안타

까워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IS에 의한 

도심 테러가 발생해 130명이 희생된 뒤 지난 7월 14

일 혁명기념일에 남부 니스 지역에서 트럭 테러로 84

명이 숨졌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극도의 테러 공

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

사태가 계속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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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원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다. 주로 

기도원이 위치한 곳이 산이기에, ‘

산(山 )기도’라고도 부른다. 특별

한 기도제목이 생기면 개인 또는 

단체로 산을 찾아서 밤새도록 철

야를 한 후,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일이 빈번했다. 중병에 

걸린 성도들은 아예 기도원 처소

에서 상주하며 기도에 전념하기

도 하였다. “소나무를 몇 그루 뽑

았다”라는 재미있는 말도 이런 상

황에서 생긴 것이다. 지금은 어떤

가? 소위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이 

소개되면서, 교회에서 뜨거운 기

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특정한 교

파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현

대교회는 개인의 성향을 따라 말

씀과 기도의 균형이 깨진 신앙을 

수용하고 있다. 

질문: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

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생활의 

비중이 얼마나 클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초대 교부와 수도사

수도사의 신앙과 삶에 대해 관

심을 가진 교부들이 있었다. 제롬

과 아타나시우스이다. 이들은 초

대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교부들로서, 교회의 전

통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하여 초창기 초대교회 수

도사의 삶과 수도원의 모습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롬(Jerome, 347-420)은 4세

기에 널리 활동했던 위대한 라틴 

저술가이다. 그는 로마에서 최고

의 학문을 연마한 수재로서, 히브

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등 

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

친 인물이다. 그가 동방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특히 안디

옥 근방에 있는 사막을 방문한 후

에 그의 신앙노선이 크게 달라졌

다. 광야에서 독거하던 수도사들

의 삶을 접하게 된 것이다. 

제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고

독한 곳을 찾은 그들에 대한 지극

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최초의 수도사의 삶을 서술한 

“바울의 생애”라는 짧은 작품을 

남겼다. 사도 바울이 아닌, 341년

에 사망한 수도사를 가리킨다. 또

한  제 롬 은  아 타 나 시 우 스

(Athanasius, 296-373)가 저술한 

“안토니의 생애”를 라틴어로 번역

하기도 하였다. 만일 바울이 최초

의 수도사라면, 안토니(Anthony, 

251-356)는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수도사의 

전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개인

적으로 수련을 하던 인물들을 모

아 수도원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나아가서 제롬은 수도생활의 창

시자인 파코미우스(Pachomius, 

292-348)가 제정한 규율을 라틴

어로 번역하였다. 

제롬은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

앙을 점검하는 일을 중요시 한 것

이다. 학문성이 뛰어난 것이 신앙

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

접한 관계 속에서 삶을 드리는 헌

신에 대한 갈증을 지녔던 것이다. 

당시 수도원의 산실이었던 이집

트를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는 결국 마지막 여생을 베들레헴

에 있던 자신의 수도원에서 마쳤

다. 제롬은 학문과 경건의 조화, 

또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 후대에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동방

의 정서에 익숙하였던 것이다. 그

럼에도 그는 아리우스주의에 대

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인물이다. 이 과정

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정치적 

힘을 얻어 아타나시우스를 제거

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졌다. 생명

의 위협을 받고 피신해야 하는 상

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직을 맡았던 

그는, 이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

면서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과 두

터운 친분관계를 쌓아두었다. 특

히 파코미우스를 포함하여 이집

트의 수도사들과 가까이 지냈다. 

356년 황제의 군대가 예배를 인도

하던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기 위

해 교회를 습격하여 여러 성도들

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집

트 사막에 있는 수도사에게로 장

시간 피신하기도 하였다. 

수도사들과 수도원에 대하여 호

의를 지녔던 아타나시우스는 “안

토니의 생애”를 저술하였다. 안토

니라는 한 개인의 경건한 삶이 어

떠하였는지를 널리 알리려는 그

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안토니

는 금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이

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삼았기에 영적전쟁에서 

마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혹

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수도사였다.  

제롬의 “바울의 생애”와 비교하

자면,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의 

생애”는 매우 길고 세부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 안토니가 기도에 전

념하였던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

에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는 사실도 거침없이 증거 한다. 그

가 귀신들린 사람을 내쫒는 일, 병

자를 고친 일, 환상을 본 일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다. 아타

나시우스가 안토니를 신비주의적 

인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음

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성향은 향후 동방종교의 특징 중

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 개인에서 신앙공동체로 

초기에 광야를 찾은 수도사의 

삶의 뿌리는 구약성경이다. 이스

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의 

통하여 얻은 유익을 얻으려 하였

다. 다윗과 같이 구약성경에 등장

하는 인물들도 광야에서 영적 성

장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눈 것

도 좋은 교훈으로 삼았다.  

수도사들은 초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세 가지 형태를 갖추게 되었

다. 첫째는, 계속 홀로 거주하면서 

수도에 전념한 것이었다. 둘째는, 

홀로 거주하다가 주일이 되면 함

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 후

에 다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셋째

는,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함께 모

여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다. 

제롬의 “바울의 생애”는 최초의 

수도사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지

만, 그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은 안

토니이다. 제롬의 관심은 바울로

부터 안토니로 이어지는 수도사

의 전통이다. 바울은 그 당시 엘리

야와 요한을 닮기 위해 광야로 나

간 많은 수도사의 삶을 시작한 인

물이라면, 안토니는 이들을 대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수도사이다. 

바울이 안토니에게 가르친 경건

할 삶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

다. 결국 수도사들의 초점이 기도

생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야를 찾았던 수도사들은, 시

간이 흐르면서 첫 번 모습에서 세 

번째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유는 

분명하다. 독처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고

독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

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선

호하였다.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

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함께 모여서 살면서도 

개인의 경건을 가장 중요시 여겼

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서 변색되어갔던 것이 사실이지

만, 적어도 초창기에는 개인의 경

건을 위해 공동체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마음을 함께한 수도사들

이 모여 수도원이 세워졌다. 

파코미우스는 수도사들에게 엄

격한 규율을 강요하였다. 많은 수

의 수도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

주하는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방

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수도생

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경

건에 집중할 수 길을 모색한 것이

다. 문제는 그 다음 그 후부터였

다. 공동체가 지닌 성격과 지향하

는 목표가 잘못 설정될 때에, 말씀

과 기도의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

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26:36-46, 요한복음 9:31, 갈라

디아서 4:6, 디모데전서 4:5

 

신앙인에게 기도는 생명과도 같

다.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는 자

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지

닌 성도에게는 특권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는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럼에도 예수

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한 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요

약할 수 있다. 기도로 공생애를 준

비하였고, 기도의 힘으로 자신에

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이루셨

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결코 그리

스도의 기도생활을 흉내 내는 것

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경건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기도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얻는 사무

적인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소중

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이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다. 그 분과 대화

를 나누는 시간이다. 허심탄회하

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아버

지에게 나의 현 상태를 알리고, 그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

가 경건생활의 필수인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 경건은 결국 하나

님과의 관계로서 가능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

이다. 기도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살려야 한다. 하나님

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기

도는 견고한 평안의 줄이다.  
covenantcho@yahoo.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학문과 경건, 기도와 말씀의 균형 맞춰 경건한 삶 원동력 유지

공동체 성격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말씀과 기도의 조화 깨져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4)  

개역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영

어성경 KJV에는 ‘preaching'이라

는 단어가 47회나 나온다. NIV에

는 39회 나온다. 어떻게 된 것인

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

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눅11:32).

"The men of Nineve shall rise 

up in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shall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s; and, behold, 

a  greater than Jonas is 

here"(KJV).

우리 성경에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설교’로 되

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요나의 전

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에는 요나가 설교해서 그들이 회

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전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다.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도 하

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전철

역에서 띠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

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

이 구원받는다고 이 구절은 말씀

하고 있다.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이 구

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혼란

이 생기게 된다.

“For after that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by wisdom 

knew not God, it pleased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KJV). 

새번역도 영어 성경처럼 번역했

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

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

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 구절은 전

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설교에 

관한 구절이다. 전도의 능력에 관

한 구절이 아니라 설교의 능력에 

관한 구절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설

교를 통해서다. 설교를 좀 못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

는다는 것이다. 혼란스럽다. 뭐가 

맞는 것인가? 다음 구절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

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

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고전2:4, 개정).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

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

거로 한 것입니다”(새번역).

전도와 설교는 다르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다. 설교는 대개의 경우 믿는 사람

들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회

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설

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 믿게 하

는 것이고,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

들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인

들이 길에서 하는 것이고, 설교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

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인가?

우리 성경에서 ‘전도’라고 번역

한 헬라어는 ‘케리그마’(kerygma)

이다. 왕이 조서를 공포하면 그것

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선포한다.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부른다. 이

런 케리그마를 우리 성경에서는 ‘

전도’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에

서는 모두 ‘설교’(preaching)로 번

역하였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케

리그마를 ‘설교’로 번역할 곳이 4

군데라 있다(눅7:29; 롬2:21; 고

전1:21, 2:4).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교를 구분 없이 사용하

고 있다. 전도나 설교나 전하는 내

용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jinhlee1004@yahoo.com

성경에서는 ‘전도’와 ‘설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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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감과 중독의 시대

최근에 회사나 교회, 선교지등에서 큰 기쁨을 

맛보았는가? 리더는 승리 이후에 좌절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좌절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

적이 변절되었기 때문이다. 좌절의 본질과 이유

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깊은 실패를 예방하는 첩

경이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중독을 의미하는 워커홀릭(Workaholic)은 ‘일

을 해야 살맛이 나는 증후군’으로 일에 대한 집념

이 강하다. 최근 뉴스에는 ‘포켓몬 GO’를 즐기는 

마니아(mania)들의 이야기로 화제이다. 이른바 

스마트 폰 중독에 빠져 매일을 보내는 이들이 늘

어가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

램에서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약물 중

독에 빠져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

준다.

일중독-휴식과 휴가

성공한 리더들은 정기적인 휴가를 즐긴다. 한

때 22,000명의 직원을 관리한 시스코(Cisco)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인 패드마스리 워리어는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매

주 토요일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해서 월요일 아

침 출근할 때 한주의 업무를 맑고 침착한 마음으

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더라는 지위는 

인간적 야심이 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투자

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일중독과 그에 따른 극도의 피로가 해롭

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창의성과 예리

함을 위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해야 한다. 피

로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마트 폰에 

늘 달라붙어 있다가는 리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자신을 위한 쉼과 재충전의 시

간을 가져야 예리한 정신력이 생기고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리더에게 있어서 휴가는 새로운 구상과 아이디

어로 이어질 수 있다. 휴가로 인해 반복되는 일상

으로부터 차단되고 새로운 장소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영감

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계수련회나 

특별기도모임도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큰 에너지

가 된다. 비즈니스맨이든 크리스천 사역자이든 

사업체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구상

과 아이디어 없이 휴가지로부터 돌아온다면 무언

가 바꿀 때가 되었다는 소리다.

리더의 좌절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온다. 좌절이란 일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아

무 일도 안하는 사람은 좌절이 무엇인지 모른다. 

월드컵 본선 결승전에서 진 팀은 좌절감으로 가

득하지만 경기에 출전조차 못한 팀에게는 좌절감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좌절감이란 어떤 일을 하

려고 나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좌절의 본

질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다. 굉장히 힘든 난관

을 극복한 사람이 오히려 작은 시험에 좌절해버

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우는 지쳤기 때문이다. 성

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심각한 우울증

에 걸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

이다. 

인간의 힘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

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쓰고 지치

면 탈진하고 좌절해서 실패하는 것이다.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던 진공청소기가 힘을 잃어버렸

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플러

그가 빠져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유명 제품의 진

공청소기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

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나 

선교지, 사업체등에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이

유는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리

더들이 지치지 않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

나님과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힘을 다 써버리고 공급이 중단되면 인간은 

좌절하게 된다. 지쳤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 중독-디지털 디톡스

 

우리 모두는 급격한 현대문명의 발전과 경제적

인 풍요로움으로 부족할 것 없는 삶을 누리는 사

회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먹고 더하는 일’보다 ‘

빼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변에서 ‘다이어트, 디톡

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디톡스

(detox)란 ‘해독, 인체 내의 독소를 뺀다’는 의미

이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사회문화적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디지털 디톡

스(Digital Detox)'라는 말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

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

과 태블릿 PC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최근에 ‘포켓몬 GO'라는 게임이 유행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 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

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현재 인터넷 중독보다 약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 중독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솔루션

(solution)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다. 디

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각종 정보화, 전자

기기의 부작용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디톡스-5 Plans

■Plan 1- 스마트 폰 쉬게 하기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

서 스마트 폰을 내려놓는 것이다. 항상 가까이에 

스마트 폰을 두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스

마트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을 가

방에 넣어둔다든지 하루쯤 집에 놓고 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다.

■Plan 2- 전자기기 사용 시간 계획 짜기

전자기기의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좋은 디

지털 디톡스의 방법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 혹

은 중요한 약속 등 집에 스마트 폰을 두고 다니는 

것은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스

마트 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 예를 들어 밤

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자기기 사용금지' 원

칙을 정해서 스마트 폰을 꺼두거나 그 시간만큼

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 디지

털 디톡스를 실천 할 수 있다. 

■Plan 3- 스마트 폰 사용 시간 조절을 위한 

어플 사용하기

아이들을 스마트 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어플이나 

음란, 폭력, 도박, 피싱 등의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어플 등의 사용이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

는다는 계획만으로는 의지가 부족해 실천하지 못

하는 사람의 경우, 어플을 이용해 특정시간동안 

기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Plan 4- 다른 활동 즐기기

스마트 폰으로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스마트 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 대신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이 다

른 활동을 통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마음

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Plan 5- 디지털 디톡스 운동 참여하기

일상생활에서 특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자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

이 벌여지고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뜻을 가

진 사람들끼리 모여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노력

한다면 혼자서 할 때보다 동기부여나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이다.

변화와 변혁 그리고 개혁을 이루는 리더가 되

라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

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 당신이 지금 리더로

서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이 지금 리더로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길을 잘못 들어섰다며 말릴 것에 

대비하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

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긴다. 나는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진정 시대를 앞서고 시대를 깨우

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궁극적 힘의 근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휴식 꼭 필요

전자기기 사용시간 계획, 다른 활동 즐기면서 중독탈출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중독에 빠진 리더 

리더십 코멘터리 (22)

7월은 마음 아픈 달이었다. 매년 7월 첫 주에 시카고 위튼칼

리지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참석한지가 8, 9년은 된 것 같다. 코

스타는 올해로 31년의 역사를 지녔다. 처음 시작은 그 당시만 

해도 초이스 학생들이었던 유학생들을 복음화하자는 취지에

서 나온 유학생 중심의 복음운동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도 되었고 또 구성인원에도 변화가 있어서 이제

는 대학원생들 뿐 아닌 나이 든 부모들이 중, 고등부 코스타

가 좋다는 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기도 한다. 그동안 자

녀양육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지만 때로

는 스몰그룹을 인도하는 조장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

고 전문 상담가의 숫자가 모자라면 진로, 가정문제 등을 상담

하기도 했다. 코스타의 특징 중 하나는 강사들에게 숙식은 제

공하지만 강사료가 없고 항공료도 강사들이 자비로 부담을 한

다. 사박오일동안 40년 전 대학시절 기숙사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제대로 잠도 못자고 강의로, 상담으

로 종종거리고 다니는 것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 다

시 가게 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때때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권면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가슴 가득한 감

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도 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코스타에 그만 참석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카고로 향했다. 조장 훈련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도착한 첫날, 멘토 카톡방에 한 청년이 암 4기인

데 누가 만나주겠느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그 다음 날 아

침 멘토 모임에서는 4년반을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매년 코스

타에 참석했던 한 자매가 작년 겨울 소천했는데 남편이 아이

들 둘을 데리고 와서 힘들어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암 

전문가도 아닌데 암으로 오래 전 남편을 보낸 경험, 또 2년 전

에 조카같이 돌보던 한 청년을 보낸 경험 때문인지 그 두 사

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내 몫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막

상 내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아내를 보내고 어린 두 아이들을 돌보며 눈물 흘리는 아빠에

게 할 말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기에 내게 보여주셨던 

그 분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아직까지 우리 가족의 삶

을 인도해 오신 그 분의 신실함뿐이었다. 췌장암이 전이된 우

리 막내보다 한 살 많은 서른도 안 된 청년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린 

것뿐이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다. 필립 얀시는 사역

에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낀다

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

한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한없는 무력감을 느낄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고통을 당하는 우

리의 이웃에게 힘이 된다면 우리는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들의 풀같이 바람이 불

면 시들고 그 자취도 없을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짧은 땅위에

서의 삶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

아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죄의 값으로 찾

아온 죽음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아픔을 당하는 지체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본다하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 그들과 함께 먹은 눈물로 힘을 얻고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해도 우리는 함께 눈물을 먹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눈물먹기

일상칼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바이올라

대학교 등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기독교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채플 및 졸업식 등 공적

인 모임에서의 기도, 그리고 성경과

목 의무화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초

악법안 SB1146법안이 오는 8월 3

일(수) 결정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

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

아 내 모든 기독교대학교들은 더 

이상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학교운

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SB1146법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위한 모임이 아주

사퍼시픽대학교(APU) 주관으로 

25일 정오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

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APU 

수석부총장인 데이빋 빅스비 박사

와 총장특별자문위원 박성민 박사,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

명 목사, 박희민 목사, 동양선교교

회 박형은 담임목사, 남가주한인목

사회장 엄규서 목사, OC교협회장 

민승기 목사와 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등 교계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나누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민 박사는 “SB1146법안은 

동성애학생들을 기독교대학 등 종

교성 학교에서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리카르도 라나 

가주상원의원(벨 가든 구역)에 의

해 발의돼 지난 6월 21일 주하원에

서 통과됐으며 오는 8월 주상원에

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원

래 8월 12일 법안통과여부를 가리

게 됐다. 하지만 교계단체와 기독

교대학 관계자들이 법안통과저지

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

을 접한 주의회에서 가주 내 수많

은 크리스천들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통과여부를 8월 3일로 앞

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SB1146법안이 통과되면 8월 31

일에 상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최종 통과를 결정하게 되며 이로부

터 한달 내에 제리 브라운 가주 주

지사가 SB1146법안 통과를 승인하

는 사인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

지 최종결정하게 된다. 

SB1146법안은 기독교대학에서 

성경과목, 공적모임에서 기도폐지, 

채플의무화 폐지 외에 친동성애 법

안까지 포함돼있다. 남학생이 자신

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할 경

우 여학생용 화장실과 샤워장 사용

은 물론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여학생과 롬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데이빋 빅스비 박사는 대학당국

이 이러한 일들을 문제 삼을 경우 

다음 5개 항목에 따른 문제를 설명

했다.

△주정부로부터 최고 9천 달러까

지 지급받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

가 금지된다. 이 경우 융자를 받아

야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학생

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며, 

소규모 대학들의 생존이 불가능해

지게 된다. 

△APU나 바이올라 등 기독교대

학에서 교수와 직원채용 시 신앙에 

맞게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채용 

때 실시되는 면접이나 지원서에 성

적 성향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무신론에 입각한 강

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

게 된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술 담배 금

지 및 채플참석 등 교칙준수를 요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날그날의 성정체성에 따라 

샤워장,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이 

자유로워지며 생물학적인 이성과 

기숙사 룸메이트가 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에 학교가 제재를 

가할 때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100% 학교당국이 패소하게 된다. 

SB1146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

성민 박사는 SB1146법안 저지를 

위해 교계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

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회들이 SB1146법안을 반대

한다는 내용을 속한 지역의 상하원 

의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것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시민권자들에 한해

서다. 의견을 보낼 때 해당지역 의

원이 SB1146법안을 지지할 경우 

차기선거에서 타 후보에게 표를 몰

아주겠다고 할 것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SB1146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줄 것 등이다. 

송정명 총장은 “SB1146법안은 

단순히 APU나 바이올라 등 주류 

기독교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월드미션대학교나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등 한인신학교들의 문

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당면

한 문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교

계가 하나로 뭉쳐 기독교신앙을 지

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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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

나안에 들어 왔을 때 두 가지 의식을 먼저 

가졌다. 할례와 유월절 입니다. 할례는 하

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이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으로 부터 

구원하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

사하는 의식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하

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가나안땅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장 시급했던 일은 전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

이었던 것이다. 전쟁 전략은 전쟁을 유리

하게 끌고 갈수는 있지만 전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를 

얻게는 하지 못한다. 전쟁을 하나님의 목

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를 얻

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

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략

과 비지니스 전략보다 더욱 우선적인 문제

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를 가지는 일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은 성경이 계

시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problem과 solution에 

관한 것이다. 누가 problem을 발생시켰는

가?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문제를 발생

시켰다. 그러면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에 

대한 solution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시

복음으로 계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를 해결하기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 일반 학

문과 철학이 저지른 결정적 실책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나온 

해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해

결 방법들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

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론에만 매어 달리

면 거기에는 언제나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

하게 된다. 

문제 해결의 근본은 문제가 풀어져서 해

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

가 넓어지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은 문제 해결방법을 시도하지 않아

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

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동원하지

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다가 산불 나는 것처럼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곧 영적 전쟁

터다.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

우선적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

도와 그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사활을 걸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당신

을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진리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

라. 그 복음 속에 잠겨라. 그 복음에 더욱 

깊이 빠져보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모든 인류와 교회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아

야 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임을 진실로 진실로 고백한다. 

오래전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

려주신 말씀이 있다. “여 목사, 나는 사람 

변한다는 말 안 믿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을 크게 하셨으면 

그럴까 생각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 정말 안 바뀐

다는 말 공감한다. 그러나 완전히는 공감

하지 못한다.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은 안 바뀌는 사람의 속성을 바꾸

는 능력이 있다. 복음 속에 잠기면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사

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너머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은 많으나 바로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치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사람

은 적은 것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 능력 그것은 곧 진리의 능력이요 하나

님의 능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 완벽한 진리요 완벽한 능력이다. 할렐

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사랑하며 찬양하라.

목회서신 

전쟁의 문제는 품어서 풀어라 

캘리포니아주 기독교대학 정체성 지키자!
SB1146법안 대책모임...8월 3일 결정

APU수석부총장 데이빋 빅스비 박사가 법안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잠언특강이 11일 오후 5시 본교 웨

스트캠퍼스에서 열렸다. 

존 하틀리 박사는 “잠언은 시적으

로 표현돼 있으며 평행구조, 대립구

조, 그리고 앞 구절과 뒤 구절을 비

교할 때 뒤 구절이 진보적인 표현으

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언서는 굉장히 힘이 있

고 호소력이 있다. 그리고 묵상을 

요구하며, 또한 거룩하지만 위트가 

들어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틀리 박사는 “잠언서는 율법서

와 선지서들에 대한 참고서로 주어

졌으며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건강

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

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40년간 APU에서 구

약학을 가르쳤으며 지난 5월 은퇴

한 존 하틀리 박사가 강의했으며 시

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오는 8월 29일(월) 오전 10

시에는 김세윤 박사(풀러신학교 교

수)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로마서 

강의가 APU LA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818)331-5478최장식 

목사, (310)988-0099김사라 전도

사
<박준호 기자>

아마존선교후원회가 지난 19일 

필라델피아 한빛성결교회(담임 이

대우 목사)에서 발족예배를 드렸다. 

동 후원회는 필라델피아 제 34대 

교협 회장을 지내고 남미 아마존에 

파송을 받은 김선훈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후원하는 선교 후원 기관으로 목

회자와 평신도 33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 1부 예배는 고택원 목

사 인도로 김영천 목사의 기도가 있

은 후 김만우 목사가 “건너 와서 우

리를 도우라”(행16:5-10)는 제목의 

말씀에서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 

사역에서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선교지의 부름, 선

교사 자신의 순종이 있었다”며 “김

선훈 선교사의 아마존으로의 파송

은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지의 요청

과 선교사 자신의 순종적인 사역으

로 시작된 역사”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영천 목사 인도로 아마

존선교와 김선훈 선교사를 위한 통

성기도가 있은 후 황준석 목사의 축

사와 박등배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

졌다. 

이어 김선훈 선교사 부부의 인사

가 있었으며 전영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이대우 목사는 광고와 아울

러 “필라아마존선교후원회는 성경

의 가르침을 따라 효과적으로 복음

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삼국경신학교

를 통한 목회자 양성과 교회 개척 

설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협력

하고 후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고 모임의 성격을 설명했다.

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만우 목사(재미고신 

증경총회장/필라제일장로교회 원

로), 황준석 목사(큰믿음제일교회/

남침례회 증경총회장), 전영현 목사

(서광교회/미기총대표회장), 윤철

환 목사(엠블러장로교회 원로/원로

목사회 증경회장), 서장석 장로(영

생교회 원로/필라교협 증경부회

장), 

△회장: 고택원 목사(새한교회/

미주한인예장 총회장) △부회장: 

박등배 목사(필라서머나교회/예장

미주합동 총회장) △총무: 이대우 

목사(한빛성결교회/미기총사무총

장/군선교 필라지회장) △서기: 안

문균 목사(주님의교회/필라교협회

장) △회계: 김영천 목사(한마음교

회/필라교협총무) △사무간사: 고

광일 집사(MK printer).

동 후원회 회원 자격은 김선훈 선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 모임을 갖고 

남미선교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아마존선교 후원 문의와 연락처

는 총무 이대우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267-577-0392, 640-5096).
<기사제공: 아마존선교후원회>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가 주최한 ‘영화의 심리학’ 세미나

가 23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미

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강당에서 열렸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박사(대구사

이버대학교 심리학과)가 강사로 나

선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영화 ‘봄날

은 간다’, ‘마빈의 방’, ‘조스’, ‘빌리

엘리어트’, ‘판의 미로’, ‘고야’ 등 영

화를 분석하고 영화에 내재된 메시

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심 박사는 “모든 지식은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고 말하며 “

인문학적 통찰력을 영화와 문학에 

접하게 될 때 나만의 통찰력을 갖게 

되며 결국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

다. 

그는 “영화는 1000개의 거울이며 

감독이 제작하는 의도가 있지만 관

객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해석이 결코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 말하며 “다양한 

해석은 결국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

양한 관점을 갖게 되며 그것은 상담

으로 이어질 때 상담자와 내담자간 

원활한 소통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개원예배가 24일 오후 5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엘피스 사역원이 시작됐다. 이 사역

원은 평신도 리더들, 여성목회자들, 

사모들을 위한 사역이다. 부부갈등, 

교회갈등, 나와의 갈등 등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된다. 저희 사역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숙희 사모(본 사역원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운송 목사

가 인사말씀을 전했으며 정종원 목

사(아이엠교회 담임/꿈이있는자유)

가 찬양 인도, 다니엘뉴먼 목사

(APU 교수/본사역원 고문)가 기도, 

김사라 전도사(본사역원 재정담당)

가 성경봉독 했으며 김웅민 목사(

본사역원 이사장/UMC서부지역 코

디네이터)가 ‘돕는 자’(눅10:30-37)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변은광 목사(밸리생명의교

회)가 헌금기도, 전용호 박사(켄사

스시티 소재 세인트폴대학교 신학

교 실천신학교수), 박성민 박사

(APU부총장), 신원규 목사(좋은마

을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니의교회 담

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APU 한인동문회 주최 잠언 특강

필라에서 아마존선교후원회 조직

‘영화의 심리학’세미나...강사 심영섭 박사 갈등 나누는 사역...회복 소망

강사 존하틀리 박사...“율법서와 선지서들의 참고서”

김선훈 선교사 사역후원...33명 참여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엘피스가정사역원 개원예배

APU한인동문회 주최 잠언특강이 본교 구약학 교수인 존하틀리 박사를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열렸다

아마존선교후원회 발족 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영화의 심리학 세미나에서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엘피스가정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앞줄 가운데가 본사역원장 박운송 목사

여승훈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뉴욕대한장로교회(

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렸다.

제44회기 뉴욕목사회는 후반기 

사업으로 △목회자자녀 장학금 수

여(중고등학생)와 △성극뮤지컬 “

삼손” 관람(9월 27일)을 보고했다. 

또 목사회 ID(20달러) 발급을 안

내했다.

1부 예배는 임재홍 목사 인도로 

기도 신현택 목사, 설교 황경일 목

사, 통성기도, 광고 장현숙 목사, 축

도 김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경일 목사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행16:24)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대할 때
면 항상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한다. 

요즘 삯군목사가 많다. 나는 어떤

가, 자성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

오직 복음만을 위해, 말씀만을 위

해, 사명만을 위해 살아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이 세속적인 환경

에서 승리하는 목회자들이 되기 바

란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또 “우리가 오늘 뉴욕

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

님의 뜻”이라며 특별히 자신에게 

닥친 많은 연단과 고난에 대해 전하

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이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어

떤 역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

을 다하자”고 말했다.

2부 기도회는 “미국의 영적 각성

을 위하여” 김홍석 목사, “뉴욕복음

화와 목회자를 위하여” 김명옥 목

사, “한국의 교회와 통일을 위하여” 

김연규 목사가 각각의 제목으로 인

도했다.  

3부 회무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회원점명(장현숙 목사), 업무보고(

영상), 회계보고(최현준 목사), 안건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목사회 증경회장 

초청만찬 △미동부한인목사회 체

육대회 △2016년 목사회 특별연합

기도회로, 회계보고는 현재 잔고 총

14,194.43 달러로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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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토론토 가든교회 김성민 목사 위임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캐나다노회 소속 

토론토 가든교회가 오는 31일(주) 오후 5시 새 담임 김성민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린다. 김성민 목사는 총신대원과 훼이스신학교(M. Div)를 졸

업하고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과정 중에 있다. 동 교회는 또 

반주자도 청빙한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8월 13일이며 우편이나 이메일(gar-

dento@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416)490-9060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클리브랜드한인장로교회(KPCA 소속)가 담임목사를 청빙

한다. 자격요건은 복음주의 보수장로회신학교(M. Div)를 졸업하고 이민

목회경력 5년 이상(당회원 부목사 포함)된 영주권(시민권)자로 45-55

세.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 소개서, 목회비전

과 소명서 1부, 신학교졸업증명서, 소속교단 재직증명서(KPCA이거나 

가입가능), 목사안수증, 추천서(목회자)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CD 2편(

동영상)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7월 30일.

▲문의: younghlee53@gmail.com

무료 SAT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Y.A.L.E 프로그램이 리더십 스킬과 

SAT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무료 SAT반을 오픈한다. 기간은 8월 6

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강료 

400달러를 디파짓 하고 프로그램 수료시 반환한다. 장소는 패밀리터치 

뉴저지 오피스(240 Grand Ave, suite #6, Leonia).

▲문의: (201)241-4422

목회자자녀장학금·성극관람 보고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우회 7월 예배, 설교 유상열 목사
뉴욕목우회(회장 김전 목사) 7월 

예배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대한교회에서 열렸다. 

예배 후 교회개척 및 미자립교회 

사례보고가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

나 이날 2부 발표자 곽재혁 목사(

뉴욕새날교회 담임) 개인사정으로 

사례보고를 먼저 한 후 예배를 드

렸다.

예배는 현영갑 목사 인도로 기도 

이창종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축

도는 김전 목사가 맡았다.설교 전 

특송은 목우회 회원 3인의 중창이 

있었다.

유상열 목사는 “하나님의 기대”(

엡1:15-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는 ‘

기대가치이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생이 헛됨을 노래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의 궁극적 가

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

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우리

의 응답에 대해 본문 중심의 3가지

로 설명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피상적인 아닌 하나님과의 

체험적 관계는 ‘풍성’과 ‘충만’을 경

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둘째, 영적 눈이 밝아져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

다. 셋째, 교회사역의 영광을 깨달

아야 한다. 이 땅에 교회는 완전하

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어진 사

역 충성토록 감당해 나아가자.” 

사례보고를 한 곽재혁 목사는 요

한복음 21장 15-19절을 소개하면

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맥콤신학교를 졸업하고 39세에 목

사안수를 받은 것, 볼리비아선교사

였던 형의 사역지에서 목회와 선교

를 하다가 뉴욕으로 오게 된 것, 뉴

욕에서 한인목회가 아닌 중국목회

를 프라미스교회 내에서 하게 된 

것 등에 대해 간증했다.

뉴욕목우회 8월 월례예배는 더

위를 피해 김전 목사 자택에서 열

린다.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

성대 장로) 제41차 조찬기도회가 7

월 21일 오전 8시 뉴욕타임교회(로

랜스리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도 

신철승 장로, 말씀에 로랜스리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리 목사는 

고전4:6-7을 본문으로 “본분을 다

함”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다민족선

교대회와 연합회를 위하여(정권식 

장로) △영적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위하여(송윤섭 장로) △뉴

욕 타임교회를 축복하소서(최재복 

장로) 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

했다.

헌금 특송은 뉴욕타임교회 지휘

자 신동기 전도사(뉴욕심포니오케

스트라 지휘자)의 트럼펫 연주가 

있었다. 김주명 장로의 헌금기도에 

이어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가 다

민족선교대회 진행사항을 보고했

다. 

예배를 마친 후 회장 손성대 장

로는 인사말을 통해 “타임교회

(TIME,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of Evangelism)는 사

이즈는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

진 아름다운교회”라고 소개하고 “

앞으로 장로연합회가 작은 교회에

서도 예배드리며 힘을 실어주는 역

할도 감당하자”고 말했다. 

로랜스리 목사는 AM1660에서 

English bible talk show를 맡아 

진행하며 교회에서 주 2회 영어성

경과 영어회화를 가르친다. 

주윤덕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

에서 준비한 아침식사를 교회 야외

식당에서 이정복 장로의 연주 가운

데 친교시간을 가졌으며 7월 생일

케잌을 자르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

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백 혈

병 투병

중인 김

종성 목

사(UMC 

세 계 선

교부 은

퇴,  사

진)가 골

수 이식

을 위해 지난 20일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Mt. Sinai) 병원에 입원

했다. 

미국연합감리교(UMC) 동료 목

회자들은[본지 1586호 16면 참조] 

새생명재단(회장 김세진)과 공동으

로 김종성 목사와 맞는 골수를 찾

던 중 한국의 ‘헌혈의 집’에 등록된 

골수 기증자 1명이 김 목사와 

100% 매치 확인을 받았다.

고석천 목사(호프파운데이션 이

사)는 지난 15일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이 사실을 알려왔으며 채취된 

골수는 한국의 골수담당 직원이 직

접 26일 비행기 편으로 들고 왔다.

김종성 목사는 자신의 골수를 빼

내고 전골수가 몸에서 빠진 후 한

국에서 온 골수를 이식을 받게 된

다. 

이식수술 후에는 면역력이 약하

기 때문에 1달 정도 특수 병실에 

머물게 되며, 한달 후 면회가 가능

하다. 회복 상태에 따라 3-6개월을 

병원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고석천 

목사는 밝혔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기대...우리의 응답”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41차 조찬기도회
백혈병 투병중 김종성 목사, 골수 이식

뉴욕목우회 8월 월례예배에서 유상열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41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 “NOAH”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YWAM코너스톤(담임 김종원 목

사)이 주최한 목회자자녀들의 여름

휴양캠프 프로그램 "NOAH"가 프

로그램 20주년을 기념하며 7월 18

일부터 22일까지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목회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단합을 위해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신 김종원 목사와 그 스텝들

의 수고와 장소를 10여년 기꺼이 

대여하신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 신정하 장로)의 지원으로 올

해도 목회자 자녀 80여명과 스텝 

50여명, 목사부모 160여명이 참석

했다. 

이번 캠프에서도 PK(목사자녀)

들이 신앙과 회복 그리고 우정을 

기르는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

다.

<기사제공: YWAM코너스톤>

목회자자녀 여름휴양캠프 “NOAH”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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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제 57기 C.W,M 전도훈련 
제 57기 C.W,M(Christ Witness Mission)전도훈련이 8월1일~3일

까지 UBM교회(1531 S. sinclair St. Anaheim)에서 저녁 7시20분부

터 9시40분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등 

전도의 열정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회비는 40불. 4명 

이상 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C.W,M는 1989년 LA에서 시작된 전

도훈련 기관이다. 

▲ 문의: (714)371-6406, (310)749-7522

‘삼삼오오 찬양예배’
2016년 세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31일(주) 오후 3시부터 5시까

지 주님의손길교회(담임 이창남 목사 2275 W. Lincoln Ave., Ana-

heim)에서 갖는다. 이번 예배는 처음으로 OC 지역인 애나하임에서 

드려지게 됐다. 예배는 미주선돌노래선교단이 특별출연하며 임영숙 

권사(열린문교회)와 마원철 목사(팜스프링 온누리교회 담임)가 특송

을,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담임)가 설교를 하며 8090찬양팀(리더 

이용욱 목사)가 찬양인도를 한다. 

▲문의: (323)934-0058이용욱 목사 

울타리선교회 모금음악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모금음악회가 8월 4일(목) 오후 7

시30분 월트디즈니홀에서 개최된다. 이번음악회는 이화여대합창단

(지휘 박신화 교수), 최승원 교수, 박미자 교수, 오동규 교수, 알랙스, 

소노로스 남성중창단, 김연주 교수(아주사퍼시픽대학교), 나춘길 장

로가 출연한다.

▲문의: (323)373-0557, (213)819-3300

나성금란교회 한여름밤 찬양의 축제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3153 W. Marine Ave, Gardena)

는 한여름밤의 찬양의 축제를 8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에 개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10일: 박지범, 조수연 선교사 

초청 찬양과 말씀 △17일: 나민주 목사 클라리넷 연주 및 간증 △24

일: 랜디김 밴드 초청 워십콘서트 △31일: 음악이 있는 연극 ‘천상의 

목소리 파바로티’.

▲문의: (310)973-5106, 7429

이화챔버콰이어 2016 미주순회공연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 

교수) 2016 미주순회공연을 8월 5일(금) 저녁 8시에 갖는다. 

▲문의: (909)591-6500

베데스다대학교 학생모집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정인욱 박사)는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

다. 자세한 입학정보는 홈페이지(www.buc.edu)를 통해 얻을 수 있

다.

▲문의: (714)683-1207

교역자 청빙
몬트로스 지역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지윤성 목사)는 부목사(장년 

및 찬양담당), 유초등부 교역자(파트타임)를 모집한다. 이력서, 자기

소개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설교 등을 이메일(laapcch@yahoo.com) 

또는 우편(2720 Montrose Ave, Montrose, CA)로 보내면 된다.

▲문의: (818)249-2871

어린이 합창단 단원모집 오디션
IMM(International Music Mission/대표 김삼도목사))소속 

CCC(California Children’s Chorale) 어린이 합창단 단원모집을 위한 

오디션이 13일(토) IMM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오디션을 원하는 어린이는 찬송 가 또는 CCM 1절(한/영 중 선택)

과 악보 1장 카피해 오면 된다. 

▲ 문의: (909)610-5431 임보희 사모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2

월 29일 출

범한 북한 

핵 폐기 천

만인서명운

동(상임대표 

이 종 윤 ) 는 

지난 4개월 

동안 목표 1

천만 명의 

1/4에 해당

하는 2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미주지역

에서도 북한 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

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9일 정오 JJ 

그랜드호텔에서 교계와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9월 15일 갖게 될 창립대회를 위한 

임원 조직에 들어갔다. 

이 행사에는 박희민 목사를 비롯, 

송정명 목사, 한기형 목사, 강신권 

목사, 엄규서 목사, 임태랑 평통회

장, 김재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 미주대표로 박

희민 목사를 뽑고 이어서 집행위원

으로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협 회

장)와 임태랑 평통회장을 선출한 

후 이들에게 공동대표단 구성과 다

음 회의 개최 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준비모임이 마무리 됐다. 

이 서명운동은 정치권과 무관하

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박희민 목사는 “서명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경우 미국정부에서도 관

심을 갖게 되므로 한인들의 힘이 결

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총연합회는 지난 7

월 8일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대한

민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된 것

에 대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지

지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준호 기자>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 전개한다 
9월15일 미서부지역 발대식, 상임미주대표 박희민 목사

유엔젤보이스 콘서트가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돌이자 한

국의 일디보인 유엔젤보이스 콘서

트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

는 주제로 22일 오후 7시30분 웨스

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에

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유엔젤보이스 리더 손태진 

씨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

아와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유엔젤보이

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젤보이스 멤버 구현모 씨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이렇게 뜻 깊은 연주를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콘

서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

을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성령

이 오셨네’ 등 찬양곡과 반주자 문

재원 씨의 피아노 솔로 연주, 그리

고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등 오

페라곡과 ‘아다지오’, ‘마티나테’, ‘

오 솔레미오’ 등 성악곡을 불렀으

며 ‘You raise me up’, ‘The Prayer’ 

등을 불렀다. 

이날 공연은 ‘걱정 말아요 그대’

와 ‘Amazing Grace’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마

쳤다. 

한편 공연 후에 본 교회 교인들

과 청소년들이 유엔젤보이스 멤버

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

출돼 이들의 닉네임인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란 호칭을 실감케 했다.
<박준호 기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주제
웨스트힐장로교회 유엔젤보이스 콘서트 성황

북한 핵 폐기 천만인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미서부지역 준비모임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가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열렸다. 

‘저기 오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 홍순관 씨는 ‘계

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우분

투’, ‘쌀 한톨의 무게’, ‘쿰바야’. ‘조

율’ 등을 불렀다. 

홍순관 씨는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계절이 망가졌다.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은 결

국 아이들은 물론 자연까지 악영향

을 받게 됐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서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신 성경말

씀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됐

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도 함께 산다. 들의 풀도 산의 나무

도 강도 바다도 함께 산다. 함께 산

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아름

다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를 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한

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는 노아네트워크(대표 

김주환) 주관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 
“저기 오는 바람” 주제

평화를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LA콘서트가 마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옹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가 한빛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옹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를 24일 

오후 2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태성 옹기장이 선교단 단장은 

“LA에 2년 만에 와서 집회를 가지

게 됐다”며 “교회마다 부흥되고 회

복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다. 성도

들이 찬양으로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주품에’, ‘온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주의 성령이’ 등을 

불렀으며 한빛교회 성도들과 찬양

으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박준호 기자>

한빛교회, 옹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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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을 대표

하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이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통합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기총

은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파행을 빚

다 2012년 3월 한교연이 출범하며 

분열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

아나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기총

과 한교연 통합을 위한 협의체 ‘한

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한통

협)’를 출범하고 통합을 위한 성명

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영훈(기

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

음) 유영식(기독교한국침례회) 총

회장과 전용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선규(예장합동) 신상

범(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종승(예장대신) 총회장대행이 서

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일래 한교

연 대표회장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1

년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의결된 

정관(7·7 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

택하되 통합 후에는 잠정적으로 공

동대표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

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선 통합선

언, 후 통합추진’ 절차를 밟되, 다음 

달에 통합방안을 각 총회에 헌의하

고 9월에는 주요 7개 교단들이 통

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10-11월에 

통합정관과 각론을 협의한 후 12월

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통

합총회의 회원은 교단장회의에 참

여하고 있는 24개 교단을 중심으로 

하되, 분리된 교단 및 신입회원의 

가입은 통합정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제 더 이

상 연합기관의 분열이 지속되는 일

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대외적으

로 이단, 동성애, 이슬람, 과세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

국교회의 내적 일치와 연합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의 

주요 7개 교단의 교단장들로 구성

된 한통협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

고 양 기관이 원만한 통합을 위해 

힘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본회는 한국교회

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고 위상을 회복할 수 있

도록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며 “이러한 통합 방안과 절차의 

실행을 통해 양 기관의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교회 성도들

의 축제인 ‘2016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가 다음 달 14-17일 경기

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서 열린다. 이 대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회

장 임종원 목사, 세계대회장 이강평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의 주

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

나’다. 

그교협은 21일 서울 종로구 창경

궁로 환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한국교회에 기도와 참여를 요청

했다. 그교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서 ‘연합’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부

흥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

다.  

이강평 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번 대회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부각하려 

한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에도 당

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이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짧은 기간 한국교회가 세계에 보여

준 놀라운 성장력과 활력 덕분”이

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케

냐 브라질 등 1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과 국내 성도 등 2000명 이

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밥 러셀(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

회) 목사, 존 대리(호프 인터내셔널

대) 개리 위드만(존슨대) 총장과 일

본의 키시모토 다이키(오사카신학

대) 총장 등이 강사로 초청된다. 국

내 강사는 이영훈(한국기독교총연

합회 대표회장)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소강석(새에덴교회) 주성민(

세계로금란교회) 목사, 송정미 

CCM 아티스트, 주순영 선교사 등

이다.  

참석자들은 말씀집회 외에도 경

기도 파주 임진각과 도라산에서 진

행되는 ‘평화기도회’, 문화콘서트, 

교회 발표회 등에 참여한다. 외국인

을 위한 고궁 체험, 교회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리스도의교회는 1806년 ‘성서

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에 의해 미

국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선 1930년

대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그리

스도의교회교역자회가 출범하며 

태동했다. 미국에선 현재 네 번째로 

큰 교단으로 성장했으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은 

1930년부터 4년에 한 번 세계대회

를 통해 연합과 일치를 확인하는 장

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인 이단 문제 해

결=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이단 교단 문제였다. 한

교연은 한기총이 2013년 이단에

서 해제한 ‘다락방전도총회(류광

수)’가 회원으로 있는 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예장

합동도 같은 입장이었다. 공교단

이 이단으로 지정했는데 연합기

관인 한기총이 임의로 해제해서

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법은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

열 전인 2011년 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의결된 ‘7·7정관’이

었다. 7개 교단장이 이날 출범시

킨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

한통협)’는 ‘7·7정관’을 통합 정관

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7·7정관

의 핵심 중 하나가 ‘66개 교단과 

19개 단체 회원’이다. 당시 다락

방은 회원이 아니었다. 한통협이 

7·7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키

로 함에 따라 다락방 등은 일단 

배제한 뒤 필요하면 재가입 절차

를 밟도록 했다. 

7·7정관 복원은 한교연이 통합

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기

도 하다. 한교연은 2014년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이 7·7정관 복원을 수용하

면 양 기구 통합을 위한 통합위원

회를 구성한다고 결의했다. 

◇남은 과제는=이번 합의는 이

전의 통합 움직임과는 성격이 다

르다. 통합의 당사자인 한기총과 

한교연에 맡겨두지 않고 주요 공

교단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미 기득권이 돼 버린 두 연합기관

이 주도해선 통합의 동력이 형성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그만큼 한국교회를 대

표하는 하나 된 연합기관에 대한 

요청이 시급하고도 절박함을 보

여준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손인웅 총장

은 “교단장들이 나서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추진을 위해 적극

적인 자세로 논의했다는 것은 매

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동

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두 

기관이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

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승적 차원

에서 통합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통합에 원

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기

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순항을 하

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있

다. 특히 통합을 하는 각론, 즉 구

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견

이 남아있다. 

한교연의 경우 이날 통합 결의

를 주도한 한통협에 대해 대표성

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귀수 한교

연 선교교육국장은 “통합을 추진

하려면 한교연에서 파송해 대표

성을 가진 이가 논의의 주체로 참

여해야 하는데 한통협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교연을 

통합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한

기총에서 떨어져 나간 단체, 다시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하는 단체

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이 그리는 통합 

기구의 모습도 한통협과 상이하

다. 한교연은 교단별 교인 수에 따

라 대의원을 배당한 뒤 5명의 지

도부를 선출하고 2명은 지명하는 

방식으로 7인 집단지도체제를 만

드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제 공은 각 교단의 총회로 넘

어갔다. 연합기관은 회원 교단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에 연

합기관의 통합도 회원교단의 결

의에 따른다. 오는 9월 일제히 정

기총회를 갖는 장로교단들의 움

직임이 통합 가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숙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통합이 한 

걸음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7개 주요 교단장이 26일 채택한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위한 성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성 있는 통합 방안을 담았다. 특히 한교연과 한기총 어디에도 소속

된 적이 없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와 한기총 탈퇴 

후, 한교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

회장)까지 가세한 만큼 대표성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세계선

교협의회(KWMA), 외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서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강화

를 위해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

결했다.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

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외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관

련 단체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

이다.  

MOU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과 관련된 위기 

정보를 공유한다. KWMA와 위기관

리재단은 외교부 요청 시 선교사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 해외 파송 선

교사의 안전과 관련된 외교부의 계

도 요청에 협조키로 했다.  

외교부는 선교사 파송 전 교육이

나 지역별 위기관리 교육 시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강사를 파견해 

선교사 안전의식 제고에도 협력키

로 했다. 각 기관은 선교사와 관련

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핫라인

을 구축하고 원만한 처리에 협력한

다. 

김록권 한국위기관리재단 이사

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

민의 사건·사고는 지난해 1만4000

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선

교사와 관련된 사건만 100여건에 

이른다”며 “MOU의 목적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교사의 안전을 더 

강화겠다는 것이며 강제보다는 계

도에 힘쓰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

다”고 밝혔다. KWMA에 따르면 현

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

사는 지난해까지 171개국, 2만7205

명이었다. 단체나 교단에 속하지 않

은 ‘독립군’ 선교사까지 감안하면 3

만7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위기관리재단과 KWMA, 선

교상담지원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

선교사 지킴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로 

현장 선교사를 돕는다는 취지다. ‘

위기관리 지침서’ 전달,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성 등 7개 캠페인을 진

행한다(02-855-2982). 

강원도가 개최하려 했던 세계이

슬람경제포럼(WIEF)이 결국 취소

됐다. 행사를 유치한지 9개월만이

다.  

강원도 관계자는 21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국민안전과 국민정

서를 고려해 WIEF 개최를 철회하

기로 했다”면서 “최근 테러가 연이

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테

러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

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말레이

시아에 위치한 WIEF 재단 사무국

에서 철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

다”면서 “최 지사가 이슬람 관련 사

업을 공식 철회했기 때문에 할랄사

업도 당분간 추진할 수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테러 가능성

을 우려했던 도민들을 기독교인으

로 지목하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WIEF는 무슬림이 중심이 된 경제

포럼이긴 하지만 이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언론사가 WIEF 유치를 극

렬하게 반대했다”면서 “반대한 사

람들의 99%는 기독교인이었다. 기

독교인들은 이슬람 자체를 근본적

으로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대통령이 최근 할랄산업 추진 의사

를 밝혔기 때문에 부산 등 다른 지

자체에서 유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기독교 단체·

언론사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

면 강원도 입장에선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

다.  

한국교회 7개 주요 교단장, 한기총-한교연 통합추진 결의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 안산서 개최

통합 추진 결의 의미와 전망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 업무협력 약정

강원 ‘이슬람경제포럼’ 테러 우려로 취소

先통합선언-後통합추진…협의체‘한통협’출범

8월 14-17일 10여개국 2000여명 참석예정 

‘다락방’ 문제 해결로 급진전… 9월 장로교단 총회가 관건

한국위기관리재단·한국세계선교협·외교부

관계자, 포럼 반대 ‘기독교인’ 지목 불만 표해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에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손

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

키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는 비

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

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

혔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자신

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국민일보의 

비판기사를 막기 위해 총 6억4000

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

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선 유력 법무

법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

변호사 이광범)를 선임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지 않았고 이혼·가

출·재산헌납 현상이 없다고 주장했

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는 사망

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

님으로 믿는 교회”라면서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한 

사실, 200만명 이상의 신도로 교세

를 확장하고 수조원의 재산을 형성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

말론을 제시했고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

이 생길 수 있고 불안감과 헌금 또

는 재산헌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20∼40대 가정주부나 정통교회

의 신도들이 하나님의교회의 주된 

포교대상이라는 기사는 객관적 사

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가 청구한 손해배

상, 정정보도는 100% 기각됐지만 ‘

불안감을 조성해 신도들에게 재산

헌납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10%

가량의 반론은 받아들여졌다. 반론

보도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

이 공정한 여론조성 차원에서 반대

주장을 싣는 것이다. 기사의 오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해명 정도는 들어

주라는 뜻이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 서울상담소장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최대 성과”

라며 “국민일보가 2년간의 힘겨운 

소송전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의 실

체를 밝혀놨으니 한국교회는 담대

하게 이단을 비판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민일보가 다른 어

떤 언론보다 이단예방에 적극 활동

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도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

다. 

국민일보 하나님의교회 3건 모두 승소
대법, 2심 승소판결 그대로 인용 6억4천만원 손배도 기각

기독교선교횃불재단(횃불재단)

은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제4회 

횃불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

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교

대회는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이주민)를 선교 동력화하고 민족 

정체성을 심는데 힘써왔다.

선교대회에는 국내 대표적 중국

동포 교회인 한중사랑교회와 조선

족목회자연합회 소속 교회, 전남 광

주의 고려인 마을 신자들이 참석한

다. 또 중앙아시아 4개국과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사할린 거주 한인, 

미주와 유럽·오세아니아주·동남아 

한인, 선교사 자녀까지 총 2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중에는 멕시코 

애니깽(에네켄) 농장 이민자 후손 

가운데 쿠바로 흩어진 10명의 한인

도 포함돼 있다. 

주강사로는 이형자 횃불재단 이

사장, 김상복(횃불트리니티신학대

학원대 명예총장) 목사, 김춘근

(JAMA 설립자) 교수, 최순영(할렐

루야교회) 장로 등이 나선다. 소주

제 강연에는 이찬규(독일 한마음교

회) 마크 최(뉴저지 온누리교회) 목

사, 강은혜(WMK) 대표 등이 담당

한다.  

선교대회는 한인들의 신앙 성장

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

다.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

화 ‘일사각오’가 특별 상영 되며, 각 

지역 디아스포라들의 애환이 담긴 

간증과 비전을 나눌 토크쇼도 펼쳐

진다. 대회 이후에는 150여명의 디

아스포라들이 전국 7개 지역 교회

를 방문하고 문화도 경험한다.

횃불재단 관계자는 ‘선교대회는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복음화’라

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시작이

었으며 한국교회에 디아스포라를 

선교 자원화하는 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동포들을 초청

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

신이 태어난 현지에서 선교사로 살

도록 비전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

교 비전을 더 많이 공유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횃불재단은 내년에 열릴 제

5회 선교대회를 종교개혁 500주년

에 맞춰 독일 현지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서울서 선교대회
횃불재단 내달 13-14일 개최...2500여명 참석예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내려

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 교계·

시민단체는 20일 일제히 기자회견

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인 간 동

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판

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김영길 바

른군인권연구소장은 “동성애자 전

용 사이트에 나와 있듯 군대는 동성

애자들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로맨스와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심지어 게이 전용 앱

에선 장교, 부사관, 사병이 동성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군대 내 동성애 행동

은 군대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대 안에서 선임병의 

성행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

다가 휴가나 외출 때도 강요를 받

고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

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

려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전국학부모연

대 대표도 “그동안 군형법 합헌 판

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엄

마들이 36회나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

당하라고 보낸 우리 아들들이 동성

애자 상관 때문에 성병에 걸리고 

정신병을 얻는다면 어느 부모가 자

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지적했

다. 

이 대표는 “에이즈 감염의 위험

성이 높은 부도덕한 성행위가 어떻

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

면서 “남북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강해져야 한다. 헌재가 군형

법 합헌 판결을 내려 우리의 아들들

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기독의사회 밝은사회교수협

의회 대구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은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군형법 

92조 합헌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

견을 개최했다. 빛과소금나라사랑

국민연합 등도 광주고법 앞에서 ‘군

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말이냐’

는 플래카드를 들고 “군형법 92조

의 6 폐지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부산고법 앞에서도 부산

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군형법 

합헌판결을 촉구했다. 

군인 간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촉구
전국 170여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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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브에노스아이레

스 백구촌 마난티알 회관에서 아르

헨티나 밀알선교단 창립예배를 드

렸다. 

세계밀알 총재 이재서 박사부부

를 비롯한 미주 남가주밀알(이종희 

단장), 시애틀 밀알(장영준 단장), 

샌프란시스코 밀알(김정기 단장), 

브라질 밀알(최은성 단장), 파라과

이 밀알(강미숙 단장)을 비롯한 알

젠틴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된 창립예배는 강성철 목사

(브라질 밀알)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형석 목사(드림교회)의 기도 후 

이재서 총재가 세계밀알의 역사를 

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동영

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였다. 

이어 아르헨티나 밀알을 이끌어 

나갈 실무자들을 위촉하였다. 

이사장 박정기 장로와 이주희 단

장을 임명하고, 최은성 목사를 남미

총단장으로, 강성철 목사를 남미총

단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임직

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나호철 목사(알젠틴중앙교

회)가 축사를 한 후 엄수용 목사(양

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동 선교단은 아르헨티나 각 지역

에서 함께한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

틀간 이재서 총재의 특강과 함께 

20년 이상 장애아를 섬겨온 각 지

단장들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다.
<기사제공: 브라질 밀알>

<가로 푸는 열쇠>
1. 기드온이 에브라임인으로 미디안인을 추격해 이곳을 취하고 그 장

관 오렙과 스엡을 잡아왔다(삿7:24).

3. 가나안복지에 들어간 갈렙의 부친(민14:30).

5. 유대 남부의 성읍(수15:50).

6. 배반하고 모역하는 사람(잠24:21).

8.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자손이라(신9:2).

12. 애굽의 한 성읍(렘2:16).

14. 에돔을 다스리던 삼라의 고향(창36:36).

15. 예루살렘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행6:5).

16. 예레미야의 아들(렘35:3).

18.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에 있던 샘으로 여리고와 베다니의 

중간에 있다(수15:7).

22. 많은 별(사14:13).

24. 짐승을 잡는 사람(시91:3).

26. 시므온의 족장이며 여다야의 아들이다(대상4:37).

27. 명령을 하는 사람(사55:4).

28. 에셀의 자녀(창36:27).

<세로 푸는 열쇠>

1. 사울와의 시체를 이 성벽에 못 박았다(삼상31:10).

2. 브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라비요, 야곱의 외숙이며 장인이다

(창24:15).

3. 남자 아닌 사람(창1:27).

4. 스불론에 있던 성인데 위치는 불명(수19:13).

5.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말씀하신 아람말인데, 열리라는 뜻(막7:34).

7. 역에서 부리던 심부름꾼(에3:13).

9.  다윗의 시, 곧 성전을 완공하고 한 노래(시30: ).

10. “하게”할 자리의 상태를 직접 부르는 말(인칭대명사).

11. 북아라비아에 있는데, 욥의 친구 엘리후의 고향이다(욥32:2).

13. 12소선지 중의 한 사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구시의 아들(습1:1).

14. 로마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와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로 더불어 안디

옥교회를 봉사한 교사이다(행13:1).

16. 유다의 한 도시로 가드의 동북 10킬로미터 되는 산 위에 있음(수10:3).

17. 마귀, 악마.

19.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나 이곳에 이르매, 

     다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창12:6).

20. 레아가 여섯째로 낳은 야곱의 열 번째 아들(창30:20).

21. 마찰에 의해 불을 일으키는 물건(명사).

23. 본 이름 외에 그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따위로 지어 부르는 딴 이름(행1:23).

24. 어떠한 임무를 띠고 심부름하는 사람(왕상20:2).

25. 군병. 병사(잠24:34).

26. 호리족속 소발의 맏아들(창36:2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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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부족한 식량 & 계

속되는 군사적 위협

2016년 북한 내 주민들이 겪는 

식량 부족이 4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 같다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애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가 국

제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

표한 것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부

족은 조금씩 개선되어왔지만 향후 

10년 동안도 북한 주민 30% 정도

는 식량 부족의 고통을 겪을 것이

라고 합니다.

힘없고 뒷배경이 별로 없는 평범

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계속 겪고 있고, 적어도 이런 상태

라면 1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지

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중요거점을 겨낭한듯 암시

하는 미사일 발사, 지속적인 핵개발 

징후들은 점점 위협적인 수준입니

다. 북한 내 많은 주민들을 여전히 

굶주림 속에 내몰고, 군사적 과시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을 해외의 식당

과 공장 등으로 다양하게 내보내어 

그 대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 간악한 독재자의 어이없는 악행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어 섬길 선교의 일꾼들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자

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일군을 

양성하기 위해 고아원 관리에 신경

을 씁니다. 물론 현재 자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의 관리는 더욱 철저합

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자신의 명

령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치와 군대가 철저

히 자기의 손아귀에 놓이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하부조직을 관리

합니다.

오랜 동안 함께 기도하고 사역소

식을 나누었던 김재열 선교사님이 

북한과 중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

고, 한국에 가서 북한선교의 일군으

로 함께 할 탈북형제자매들을 세우

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탈북

자 분들 중에 신학교에 진학한 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돕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이

유는 지금 보내주신 최고의 선교일

꾼이 준비되도록 영육 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

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

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일

군이 되고, 북한선교 통일선교의 팀

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

시다. 눈물 흘리며 구원을 소망하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해 기

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NIM

prblessnk@gmail.com

조국이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1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1.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

니/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다같이 복을 심

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에 보람 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정인보 작사, 윤

용하 작곡 “광복절 노래”)

이 광복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동

을 합니까?

그러나 해방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통일이 되어야 온전한 광복절을 지킬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적, 민주적, 복음적으로 한민족이 하나

가 될 때 이뤄집니다.

작금 조국은 전운이 가시지 않고 세계 평화를 깨는 핵실

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불장난 하는 북한의 전쟁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배치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통

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

시 일제 강점 전 대한제국처럼 한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서남북의 한민족이 하나의 나라, 한 국기, 하나의 애국가, 

같은 교과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미주에 있는 4500여개 한

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이런 완전 통일을 위해 기도회

를 시작합니다. 제 2의 해방인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통일 운동을 위해 우리는 △휴전이 아닌 종전 협상을 

제안합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임진강과 남한의 한탄강 지역을 국제관광지로 

만들고 △DMZ에 남북한 성도들이 출석할 통일기념교회(가

칭 “영광과 평화교회”) 건립을 제안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은총,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조국위에 풍성히 함께 계시기를 기원드립

니다.

 

2016년 8월 15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영현 목사
<기사제공: 미기총>

통일북한선교 기도소식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8.15 성명서

아르헨티나 밀알선교단 창립예배

아르헨 밀알 창립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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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아담스 카운

티 교도소에서 2003년부터 채플린(교도소 교

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

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 지금도 변함없이 우

리의 삶에 기적과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

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도

소는 마치 영적인 수술실이나 응급실과 같습

니다. 저는 이 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딛고 주

님의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는 재소자들을 보

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신 긍휼을 현

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

다. 

얼마전 K라는 25세의 청년이 저와의 상담

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경제적으로 어려

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적인 실

망을 거듭하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

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

다. 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살해한 사

람이 바로 자신의 옆방에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용

서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누었

습니다. 만일 K청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

는다면 악한 마귀에게 문을 열어 주게 되어 

아픔의 시간을 연장시키며 고통을 키우는 겪

이 되니 힘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

하라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자 도움을 청한다

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

라고 격려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용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 구했고, 얼

마 뒤 그는 분노와 증오에서 서서히 놓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

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K를 쉽게 놔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강한 마

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는데 자신의 힘

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고통스러우며 

잠드는 것이 무척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K

에게 성경 말씀을 주며 한동안 그를 위해 계

속 기도했고, 놀랍게도 K청년을 다시 상담했

을 때 그의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부터 19절의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60번 이상 읽었는데 그 이후, 잠을 다시 잘 수 

있게 되었고 악몽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

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기

쁨과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 K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

다. 같은 방에 복역하던 동료 재소자가 자살

을 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죽음

은 자살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

소자들을 빨리 상담하고 전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날도 자살한 사람과 같은 방을 쓰

던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그 동료를 제대로 도

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

리며 고통 했습니다. 간혹 그들이 죄책감과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고통을 잊

고자 목숨을 끊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에 저는 그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상담을 하며 

그 일을 놓고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청년은 동료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가 없으며,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 가

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치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나는 여태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경험

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라고 떨리는 목소리

로 말했습니다. 

저는 K청년에게 저 자신이 마음이 아플 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당신

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이 기

도를 반복하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 저는 K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

니다. 그는 기도를 하며 마음이 다시 평안해

지는 것을 느꼈으며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

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K청년은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는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4:4)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

랑을 말씀과 기도로 체험했다며 자신 있게 하

나님을 간증하곤 합니다. 그는 미움도 사라졌

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습

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어려

움에 묶여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청년의 회복

과 치유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저를 불러 주시지 않

았다면, 저는 K청년의 회복과 치유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소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

도록 저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

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칼럼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음악을 통한 만남과 소통!’이란 

주제는 백낙금 씨가 작곡한 

‘Succession’곡에서 얻었다. 

이 곡의 텍스트는 구약 역대하 

2:1-14까지로 엘리사가 스승인 선

지자 엘리야에게로부터 갑절의 영

감을 받은 장면으로 이를 우리 이민 

1세와 2세에 비유했고 1세대의 애환

과 1세대와 2세대의 갈등, 그리고 2

세대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그렸다. 

윤임상 교수는 “이민 1세초기 이

민자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고 

그런 삶으로 인해 한이 많지요. 거기

에 1세와 2세의 갈등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1세들은 신앙을 지

키며 자손들에게 아메리칸이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임을 심어주었지요. 

그 안에 한국의 얼이 담겨있고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사회와 부딪

혀 가며 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라

고 설명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

나 한번쯤 서보고 싶은 곳이 월트디

즈니 콘서트홀이다. 뿐만 아니라 다

운타운을 들어서노라면 웅장하게 

서있는 디즈니홀을 보는 이들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

다. 라크마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

서 이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윤임상 교

수는 말한다. “5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즈니홀을 고

집하는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

다.  첫째로 한인 이민자, 소수자가 

많은 타민족들에게 한민족의 문화

적, 음악적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고 

둘째로는 저희 라크마의 내면에 숨

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

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라면 이것을 통해 한인 음악인

들을 발굴해서 미 주류 사회에 비춰

주고 싶은 것이지요. 백낙금 작곡가

는 작년에 주류사회에 입증이 되었

지만 이번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이 음

악성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 김재숙 교수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게 되는데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음악이 좋다는 

것을 비춰주고 싶습니다. 채영석 작

곡가는 2년 전 아리랑 환타지로 초

연을 했는데 이번에 Exodus를 준비

했습니다”라며 음악을 통해 주류사

회와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이뤄질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장대한 음악회를 준비하면

서 어려움중의 하나로 한인들 가운

데 잠재해 있는 ‘티켓문화’를 꼽았

다. “뮤지컬은 비싼 가격으로도 좋은 

자리를 찾아 관람하지요 그런데 1년 

동안을 준비한 귀한 음악회임에도 

미리 티켓을 구입하는 문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좋은 음악회

는 좋은 가격,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는 문화가 점차 정착되었으면 좋

겠습니다”라고 이번 행사의 살림을 

맡은 김재숙 단무장은 아쉼을 내비

쳤다. 

또한 “한인은 물론 전체적인 분위

기가 클래식이 밀려가는 형상입니

다. 잘 아는 가곡을 해야 즐거워하지

요. 창작곡에 대한 이미지는 좀 그렇

죠?(웃음)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는 

섹션도 준비했습니다. 윤학원 교수

님 섹션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

화음악을 메들리로 만들었고 각 곡

은 팝, 종교, 민속, 코믹, 재즈에 이르

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소개 되

고 안무까지 준비돼 마치 드라마를 

연상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함께 동석한 백낙금 작곡가는 “이

번 음악회가 기대 되고 감사한 마음

입니다. 작년에 LA Master Choral

에서 처음 Succession을 발표했는

데 외국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지휘

자도 외국인이라 한국음악의 섬세

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만족하게 표

현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윤임상 

교수님이 잘 표현해주셔서 이곡을 

통해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이 치유되고 민족과 하나

님이 마음에 남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라크마콰이어에는 많은 현지 음악

인들이 조인돼 있다. 라크마에 대한 

입소문과 전통적으로 음악을 좋아

하는 매니아들이 많아 단원을 모으

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90명의 음악

인이 조인됐는데 이번에는 40명만 

선택 조인했다. 이들 가운데는 필리

핀, 타이완, 중국, 일본, 미국인등 다

양한 인종이 모여 음악으로 하나 되

고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멋진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음악회에 관한 문의는 (213)235-

8972 김재숙 단무장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8월 5일 월트디즈니홀

한국의 얼…“만남과 소통”

인/터/뷰

한국 윤학원코랄과 다민족 구성 라크마콰이어의 합창 콜라보레이션

그동안 여러 의미 있는 음악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
sociation)가 올해에도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5일 LA 최고의 명소 월트디즈니홀에서 5번째

로 ‘한국의 얼(The Spirit of Korea)’이란 대 주제아래 ‘만
남과 소통’이란 소주제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올리기에 앞
서 21일 오후 본지를 방문한 윤임상 교수(음악감독겸 지휘
자), 김재숙 교수(단무장), 작곡가 백낙금 씨를 통해 음악회
에 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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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교회가 가질 용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째, 한없는 용서를 실행해야합니다(21-22). 

용서할 줄 모른 육체의 소욕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

기 때문입니다(27).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주인의 사랑으로 단번에 용서된 것처럼 그리

스도인의 모든 죄, 죄책, 형벌 그리고 사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 사함 받습니다. 

이 사건이 형제용서의 근거이기에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야합니다. 셋째, 용서 없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32-34). 

도리어 교회는 기능을 상실해 어둠에 거하

게 됩니다. 한없는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

을 나타내는 중요한 길입니다. 

용서의 은혜(마18:21-35)찬325장화

교회는 신자의 모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

스도가 다스리기에 어떤 권세를 보이셨습니

까? 첫째,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15). 

죄 지은 형제를 권해 돌이키게 하심으로 형제

를 얻는 것은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

입니다. 둘째,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18). 교

회가 매는 일은 권징입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전정하는 것과 같습니다(요15:1-2). 

오늘날 교회는 성결을 지키기 위해 이런 매

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합니다. 셋째, 푸

는 권세가 있습니다(18). 마귀에 묶여 교회의 

성격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

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

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

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하나

님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되신 그리스

도가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세(마18:15-20)찬323장월

시대, 문화, 관습마다 결혼에 관한 창조의 

가르침을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분명히 말합니다

(4).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

드신 것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

다.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원리를 벗어

나려는 현대사조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

입니다. 둘째, 부모를 떠나야합니다(5). 부모

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질서는 개성을 존

중하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강조합니다. 부

정모혈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쇠하지만 하나

님의 형상인 의와 인(mercy)과 신(faithful-

ness)의 성품(마23:23)은 항상 지켜져야 할 

사명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룬 결혼의 

언약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5). 곤

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와 그 질서를 기

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지혜자가 현대의 혼란

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마19:1-12)찬287장수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첫째, 어

린아이 같이 진실한 자가 누립니다. 어린아

이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린이의 무사기성과 진실성이 천국

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마5:3) 의

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

다(마5:9)고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

이 같이 전심으로 받드는 사람이 누립니다

(13).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끌려온 것처럼 천

국은 전심으로 헌신해 그 나라를 섬기는 종

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아이 같이 주께 나

오는 자가 누립니다(14). 아이들이 주님께 안

수를 받게 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왔으나 그 

대상이 주님이기에 복됩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의 아이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천국을 누리려면(마19:13-15)찬479장목

영생을 얻기 위한 한 청년의 간구를 통해 

영생 얻는 길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첫

째,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습니다(16-

19). 계명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

외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영생은 그 계명을 주신 분 앞에 바

로 선자가 가질 선물입니다. 둘째, 재물로 주

님을 섬겨야합니다(20-21). 세상의 모든 것

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허비할 줄 아는 사람

이 영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물과 쾌락보

다 더 귀한 것이 주님임을 알 때 이것이 영생

가진 증거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어야 영생

을 얻습니다(21). 그리고나서 주님은 나를 따

르라고 하심은 영생이 예수님 자신임을 알

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가진 자는 겉날림이 

아니라 전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는 것입니다. 영생가진 자로서의 확신을 가

집시다.

금 재물보다 귀한 주님(마19:16-30)찬353장

천국 비유 속에 나타난 섬김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주인의 주권

이 존중되는 섬김입니다(13-14). 포도원의 

주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아무도 비난하거나 

막을 수 없음이 본 비유에 나타납니다.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주인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살

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원해 감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7-8). 가장 늦게라도 부름

받은 사실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

러운 일입니다. 셋째, 겸손 일관된 섬김입니

다(15). 동시에 그는 처음부터 은혜로 된 것

을 알기에 교만할 수가 없고 항상 나같은 죄

인을 구해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겸손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입

니다. 요란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이 섬김의 

도가 이깁니다. 이 복된 길을 갑시다. 

가난한 자의 섬김(마20:1-16)찬206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사모의 지혜로운 조언을 위해 몇가지 힌트

사모의 지혜로운 조언은 남편의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만일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 

사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이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첫 번째 실수를 햇을 때는 

아무말도 하지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그 실수를 잘 처리

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가 사랑으로 

기다리고 지지해 준다. 

그가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해 있

을 때 실의에 빠져있을 때 시장하거나 피

곤할 때 바쁠 때에는 비판은 금물이다. 먼

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화할 기회

를 얻어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한 뒤에 

지혜롭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다. 그러

면 남편이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데 

큰도움이 된다. 

또한 치명적인 비판은 금물이다. 설사 

그 비판이 옳다고 해도 치명적인 비탄을 

받을 때 목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하며 일할 의욕마져 잃어버릴 수 있

기 때문이다. 

10) 사모로서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지

켜야 한다.

천사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

기의 처소를 떠나면 악마가 된다(사

14:12-15).

운동게임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나 각자

가 맡은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결과가 성공적이다. 

의사를 돕는 간호사, 운전사를 돕는 조

수와 같은 위치가 사모의 위치다. 사모는 

자기의 선 위치를 바로 알고 맡겨진 직분

의 한계에서 충실해야 한다. 남편의 위치

를 넘겨다보거나 남편의 영역의 일을 간

섭하며 지도자인 남편을 제쳐 놓고 목회 

사역을 좌지우지 할 때 교회의 질서가 망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어느 목사님은 “금붕어가 어항에 머물

러 있을 때는 아름답고 보기가 좋지만 만

일 그 금붕어가 어항이 갑갑하다고 튀어

나와 침대 위에서 퍼덕거린다면 얼마나 

징그럽고 보기에 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사모가 자기 위

치를 떠나 목사의 영역에 뛰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설명하셨다. 그래

서 사모는 자기의 위치에 머물면서 남편 

목사가 올바른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강력

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사모는 안으로는 남편을 잘 보필하며 

밖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며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야 한다. 아무리 사모가 능력이 많고 사명

감이 투철하여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열심

히 뛴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남편의 영적 

지도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목회 

사역에 누를 끼치거나 교회에 문제를 가

져온다면, 그것은 남편을 돕는 ‘에제르’의 

역할을 잘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11) 사모는 섬김의 중심축이 남편이라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받는 목회자들 중 대부분의 경

우는 아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나치

게 열정을 가진 사모들이라고 한다. 사모

는 모든 일을 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섬김

의 중심축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사모의 사역의 최종적인 관심

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충분히 일

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어야 한다.

필자는 교회를 위하여 활동할 때 교회

의 어느 부서에서 사모의 도움을 요구할 

때면 항상 당회장 목사님의 허락을 받으

라고 한다. 교육부 장로님께서 주일학교

를 위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건축위원장이 

도움을 청해도 항상 먼저 당회장 남편 목

사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응하지 않는

다.

목회자의 아내가 교회와 남편의 필요에 

따라 열심히 목회를 도와 봉사하면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섬기면 섬

길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남편과 가까

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은 

“사모들은 남편 목사에게 사랑과 인정받

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하셨다. 

이 세상에 사모들처럼 어려운 위치에 세

움을 받은 특별한 일꾼들은 없다. 사모는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일생을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아무런 보상

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확

실한 소명감이 없이는 승리하며 사모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불타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신

앙 인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으며 오랜 경건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모에게 있어서 사역의 현장은 모난 

인격과 부족한 성품이 다듬어지는 훈련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아내는 수

많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다듬으시

는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인식하고 순응

해야 한다.

사모단상

신경성 위궤양

필자가 목회 초년에 몇몇 성도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받았는지 신경성 

위궤양까지 걸려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들 때문에 필자의 모난 

신앙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필자의 강한 훈련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

게 되니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리고 

심히 부족한 사모를 항상 격려해준 남편

과 필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

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른

다.

목회자 아내의 영광은 고난 자체가 아

니다. 사모의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

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사모가 믿음

으로 경건하게 반응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사모의 고생은 고통으로 

끝날 것이다(롬8:18).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문

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

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시다(롬 8:28).

목회자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

게 모든 사람들을, 특히 남편 목사님과 자

녀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님 앞에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

에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며 간절

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남편 목사의 좋은 ‘에제르’

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목

양에 승리를 가져옴으로 남편 목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모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hslee39@sbcglobal.net

“확실한 소명감이 없이는 승리하며 사모의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

나 불타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

과 신앙 인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경건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7)



삼위일체 선생님

왜 교회교육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가? 교회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

에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

는 교육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성경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26:55 후반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기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님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과 유다에게 하

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

애기간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

이었을까? 주님은 간결하게 정리하신다. “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

다”(Everyday I sat in the temple court, 

teaching). 다시 말하면 가르치시려고 오

셨다는 의미이다.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

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

자, 마지막 방법으로 계획하신 것이 독생

자를 보내시어 증거하는 방법이었다. 그 

절박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바로 가르침

이었다. 교육이라는 방법이었다. 날마다 

성전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교육을 한가한 사람들의 사치로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다. 천만에! 교육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

법이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

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여

러분은 정말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

시는 분이라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

하시라고! 그랬기에 당시 사람들은 주님

을 선생님(didaskalos)이라고 불렀다. 실

지로 사복음서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48번 

나오게 되는데 이중 42번을 예수님을 지

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러고 보면 삼위일

체 하나님을 우리는 선생님으로 기억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실낙원을 지은 존 밀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세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

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고 주장한다. 

또 타락이후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

님 안에서 희망과 치유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

은 선생님이시다. 성령님 역시 선생님으로 

오셨다. 

주님은 공생애시절에 성령님이 오실 것

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

고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결국 성령님

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가운데 인도하

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성령님! 그렇다.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가르침의 사역! 교회

에서도 이 사역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

으로 양육되어 온 아이들이 곧 장성해서

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로 아이

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기독교교육에 새로운 개념이 등

장하고 있으니 곧 4-14윈도우(Window)

라는 개념이다. 

바나리서치그룹 2001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크리스천들 1000명을 대상으로 '언

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가?'라는 질문

에서 5살-13살 때였다는 응답이 제일 많

았고(32%), 4%가 14살-18살, 그리고 6%

가 19세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응

답하고 있다. 인터내셔널바이블소사이어

티 조사에 의하면 83%의 크리스천들이 

4-14살 때 주님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신

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나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4-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 대부분(61%)

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릴 때(구체적으로 말하면 

4살부터 14살 시기에)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 효과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

므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곧 아이

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미래 교회를 위

해서도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할 핵심 사

역이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은 다음세대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중시

해야 할 기성세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성경은 기존세대가 후세를 위하여 하나님

을 계속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

편 78:4을 읽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

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세상문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영적 지

도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사역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기독교교육

은 점점 나약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세상교육은 아이들의 시간을 점점 더 

뺏어가고 있다. 학교교육시간도 부족하여 

방과후 교육, 계절학기 교육, 주말학교

(Weekend school)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

들을 묶어놓고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온갖 사악한 컨텐츠로 아이들을 유

혹하고 있고 아직 자기 정체성이 발달되

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

험이라는 미명아래 반 기독교적 문화에 아

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교회교육은 점점 더 아이들의 관

심을 잃어가고 있다. 점점 아이들이 교회

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필

자가 미국 LA지역의 교회들을 자체 조사

한 결과 수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매년 10% 정도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를 가진 부모 10명중 9명은 교회 프로

그램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이

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걸

로 나타났다. 13살 된 아이들의 4분의 3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미국 아이

들 중에 13살 이전에 거듭난 신앙을 가졌

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단지 5%에 불과하

다는 통계가 있다. 왜 그런가? “Already 

Gone”을 저술한 켄 함(Ken Hamm) 박사

에 의하면 교회교육은 아이들에게 주일 성

경공부시간에 윤리/도덕을 강조하는데 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아이들에게 

경험해주고 체험해 주는 교육이 아니고 기

껏해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경고와 

훈육에 강조를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

야기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교회가 말로는 차세대를 중요시 여긴다

고 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여된 채 

막연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탑

(Top) 리더의 확실한 교육정책이 없이 교

회 내 교육부가 성인사역의 보조기능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부 담당 사역

자도 전문서이 결여되거나 잠시 스쳐가는 

중간사역지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의 4가지 원칙 

그래서 교회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

단 말인가? 필자가 예전에 교육부에 부임

하면서 교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4가지 원

칙을 세워놓고 이를 교회 교사들에게 교

육시킨 적이 있다. 이 네 가지를 GCJC원칙

이라 불렀는데 4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각

각 언급한 것이다. 

첫째 원칙은 교회교육의 목표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것이다(Goal Clarification).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주

일교회학교가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차일드케어의 역할

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어른들 예배장소와 

아이들의 교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고 서로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들

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

이 잘 케어되면 아이들이 성공적인 예배

를 드렸다고 안도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

든 간에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한, 교회학

교의 주된 목표는 아이들의 영적 교육과 

성숙을 책임지는데 있다. 교회학교는 또 

다른 데이케어 센터가 아닌 아이들의 영

적 성숙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어야 하는 예배장소로 

일차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하여 유능한 교사들이 모

집되고 임명되어야 한다(Competent 

Teacher). 수준 높은 교사가 양질의 교육

을 제공한다. 학습의 결과를 창출하는 가

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사이다. Teaching 

with style이라는 기독교교육 워크샵 시리

즈를 출간한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 박사에 의하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교육의 결과는 결국 교재가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스타일이라고 강조하고 있

다. Courage to teach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저자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교

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내적 

정체성과 자기 성실성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교회학교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 있는, 성실한 교

사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아느냐하

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교사들의 

내적 성향(Disposition)이 가장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가르

치는 한 대학의 교사교육학과에서는 향후 

공교육 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학

생들은 성향검사(Disposition evaluation)

에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예전에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가르치고자 하

는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교사의 내적 성향(예를 들면, 아이

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인격적, 도덕적 소

양이 있는가 등등) 이 더 중요한 항목이 되

고 있다. 세상교육도 그럴진대 아이들의 

영적교육을 담당할 교회학교 교사를 선발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

요한 요인이다. 

셋째 원칙은 교회오기를 기뻐하는 아이

들(Joyful Learner)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 하

도록 해야 한다. 주일날 아이들이 자발적

으로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모

들이 강제로 끌어오는 아이들은 예배에 성

공할 수 없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

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바빠서, 학교공

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유 말고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적어도 20-30년 전만해도 교회에서 제

공하는 문화나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제공

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고 재미있

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온갖 재미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이벤트들이 교

회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

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마당에 아

이들이 교회에 올 동력이 생기지 못하는 

것이다. 기껏 교회 오면 30분 찬양, 30분 

설교, 30분 성경공부라는 지극히 변함없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아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기대하겠는

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에 와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원칙인 교회학교를 통하

여 변화가 창출되어야 한다(Change 

Agent). 이전에는 교회 변화의 결과가 교

회학교였지만 이제는 교회학교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영적 도전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

이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

어야 한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

력의 손이 되는 것이다. 
hlee0414@gmail.co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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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 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회 교육! 왜 지금인가?

IMM' CCC 어린이 합창단 단원모집 오디션
California children's chorale

* 8월 13일 (토)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K-3학년 1:00pm
- 4-6학년 1:30pm
- 7-9학년 2:30pm
- 10-12학년 3:30pm

* 찬송가 or CCM 1절 (한/영 중 1 선택)
* 당일, 합창단 반주자가 무료로 봉사합니다
  (악보 1장 카피해 오세요)

* 장소: IMM Studio
         2341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 문의 : 임보희 사모 (909-610-5431)

교육은 대표적인 예수님 지상사역...어릴 때부터 신앙 갖고 영적 성장 발전해야

교회교육 GCJC원칙: ■목표 재정립 ■수준높은 교사 ■즐거운 학습 ■변화창출

샬롬의 교육학 (2)

Shalom


